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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심주거지 재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록화사업 연구

양지원

건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 목적에서부터 생활, 문화를

보존하는 확장된 목적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던 지역기록화사업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재생활성

화사업과 결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지역기록화사업은 주민의 능

동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기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약해져 가는 도심주거지의 정체성 및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주

거 복지적인 의의가 있다.

2000년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시작되었

다. 각 지역마다의 생활, 문화와 같은 미시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기록될

만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지역기록화를 통해 재개발

예정 지역의 고유 정체성의 보존하여 급격한 재개발이 야기하는 부작용

을 방지한다는 도시·건축적 목적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으로써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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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지역기록화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록화의 방법론, 시스템적 지원 방법, 참여 주체별 역할 등에

관한 기초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지역기록화사업의 결과물들은 확

장성, 체계성 및 지속성 부족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도시·건축의 기록, 지역정체성

확보, 공동체 실현 등과 같은 지역기록화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주거복지

적인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사업이 지속되는 데에

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기록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지

역기록화사업의 필요성과 등장 배경을 확인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

록화사업의 정의에 대해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국내에서 시행된

지역기록화사업들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요소

를 분석하여 유형별 지역기록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기록화사업유형과 보완사항을 도

출함으로써 향후의 방향성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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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stainable Regional Record

Project for Revitalize Urban Residential

Districts

YANG, JI-W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From the basic recording purpose of the local physical environment

to its expanded purpose of preserving life and culture, the regional

recording project, which has exist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ends to be linked to the urban rehabilitation

project since the 2010s. Recent regional recording projects are often

operated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staying in records, but further, to form a community,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restoring the local identity. This trend began with the

full-fledged realiz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2000s.

Numerous regional recording projects that have been conducted

nationwide as micro-factors such as life and culture have been



- x -

recognized as sufficient to be recorded, and urban and architectural

purposes have emerged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rapid

redevelopment by preserving the unique identity of the redevelopment

area. However, basic research on the methodology of recording,

systematic support method, and role of each participant was

insufficient, and the results of the regional recording project showed

common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scalability, systemicity, and

sustainability. If these problems are not supplemented, it is predicted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residential welfare projects such as urban

and architectural records, securing the local identity, and realizing the

community will not be properly achieved, and that the project will

continue.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necessity and

background of regional recording projects in modern society through

analysis, and summarizes the definition of recording project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is, regional recording project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timing of urban rehabilitation projects, and each factor is analyzed to

clarify the problems that appear in regional recording projects by

typ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by

deriving the types and supplements of regional recording projects

suitable for loca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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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 80년대, 제조업 중심의 급격한 주요 산업 변화를 겪은 한국의 도

시 구조는 그에 맞게 빠르게 변화했다.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될 노동자

들은 농촌에서 도심으로 빠르게 몰려들었다. 도심의 인구는 전에 없던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빠른 주택공급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로 되

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이 도시개발의 주목적이 되었고 노후 주거지

들은 주거단지로 빠르게 개발되었다. 지역 정체성 및 문화 보존, 원주민

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고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 이탈, 지역 정체

성 및 지역 공동체 상실, 듀플리케이션 등의 도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2000년 무렵부터는 정부, 전문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도시개발

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바꿔나가는 마을 만들기 및 도시재생의

방식, 즉,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2004년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등의

정책들이 이러한 시도를 뒷받침하였다.

도시재생은 도시,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

으로서 그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도시․건축적 관점에서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

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 도시재생은 각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한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1/link.do, 2021년 

5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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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의 주민주도형 및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보, 주민 공동체 의식 형성을 도모하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기록화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기본전제 하

는 지역 정체성 확보와 주민 공동체성 형성이 바로 지역기록화사업의 시

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기록화는 지역

의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도시, 건축, 역사, 생활, 문화 등의 다양한 요

소들을 기록하는 활동이다. 이는 지역에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며 주민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혹은 부재하다 여겨

졌던 ‘지역 정체성’이란 것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많은 지역기록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록화사업을 기획, 운영하

고 결과물 제작에 참여하는 등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민 커뮤니티 구축의 효과가 강하다.

이렇듯 지역기록화사업의 과정과 결과물이 갖는 특징들은 도시재생활성

화사업이 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에 전국의 많은 지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지역기록화사업’2)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기록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검색사이트인

DBpia의 ‘지역 기록’ 관련 문헌의 양3)은 1950년~2000년까지 219건, 2000

년~2005년 269건, 2005~2010년 829건, 2010~2015년 1,335건, 2015~2020

2) 마을기록단 양성과정, 마을 기록지 만들기, 마을지 만들기 등은 지역 주민이 능동적 주체가 되

어 마을의 요소들을 기록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3) DBpia 사이트에서 ‘지역 기록’을 제목에 포함하는 문헌들의 양을 조사하였으며 주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검색날짜 : 20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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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697건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지역기록화사업에 관한 연구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출처 : DBpia, https://www.dbpia.co.kr/ 참고 저자 작성 (최종검색일 : 2021.9.10.)

지역기록화사업은 최근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되어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역기록화사업 본연의 목적과 가치가 제대로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시된다. 지역기록화사업이 진행된

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간 부재

하였던 탓에 각 지역에서 진행된 기록화사업의 성과를 판단하지 못하였

다. 성과를 판단하지 못하였으니 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전국의 많은 지역기록화사업은 비슷한 진행

방식과 결과물을 보이게 된다. 각 지역마다 역사성, 물리적 특성, 주민들

[그림 1-1] 지역기록화 관련 연구 증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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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사적 특징이 다름에도 비슷한 양식과 형태를 보이는 경향은 그간

지역기록화사업이 다소 무비판적이고 관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기록화사업의 보완점 및 개선사항들을 제안하기

전에 국내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지역기록화사업 관련 연구들이 어

떤 주제를 중점으로 하여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본다. 이후 다양한 개념으

로 정리되는 ‘지역기록화’에 대한 정의를 본 연구에서 나름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기록화사업들을 도시재생활성화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문헌조사와 현장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각 단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고 결론적으로는 지역기록화사업이 커뮤

니티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구축이라는 그 본연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도심 재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지역의 기록화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

어 정책, 사업적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라며 전문가 및 행정, 참여 주민들

이 지역기록화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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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분석

지역기록화는 도시, 건축 분야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 걸쳐 연구되고 있는 학문이다. 이에 선행 연구는 총 네 가

지 분야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첫째, 기록화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들은

지역기록화라는 활동이 지역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

인 가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인 지역기록

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2017년 민속연

구의 김덕묵의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4)에서는 지역기록화사업의

필요성으로 공동체성과 로컬리티의 구축을 언급하였으며 지역기록화가

지속되기 위한 새로운 인식으로서 미래에 대한 추구, 기록에 대한 근본

적 인식 변화, 기록 주체의 일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2016년 한국 도서관

정보학회지의 여진원, 장우권의 「도시기록화 사례 연구」5)는 광주광역

시 남구 양림동의 사례를 통해 기록화가 갖는 의미와 결과물의 활용방안

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둘째, 지역기록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2018년

문화정책논총의 김미연, 김미설의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

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6)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기록화사업의 의미와

그 한계점에 대해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 한국기록학

연구의 손동유, 이경준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연구」7)는 마을

4)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5) 여진원, 장우권, 「도시기록화 사례연구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

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7, No.2, 2016.

6) 김미연, 김인설.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 주민참여 수준

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Vol32, No.1, 2018.

7) 손동유, 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학회』, No.3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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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규모 단위의 아카이브의 특징과 이를 통한 공동체성의 구축의 의

미, 결론적으로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에 대해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 및 건축적 의미와 연관된 연구이다. 지역 내 다양한 요소들

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기록화사업의 경우, 건물, 도로, 자연물 등과 같

은 물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인터뷰와

같은 비물리적 요소를 함께 기록하는데, 이는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의

도시적 맥락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대한건축학회의 유해연, 양

지원의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 요소」8)는 서

대문구 영천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시, 건축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인문학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다. 2005년 지방사와 지

방문화의 김주관의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9)은 지역기

록화사업 중 주민의 생애를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탐색하는 생

활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아카이브 구축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다섯째, 지역기록화사업 결과물의 디지털화에 대한 제안이다. 2009년

인문콘텐츠학회 김동훈의 「상호운용성 기반 디지털향토지 확대방

안」10)은 기존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문화를 디지털 요소로 추출하고 재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

안하였다. 2016년 영국사학회의 최재희의 「잉글랜드 볼턴의 로컬리티

기록화와 역사 연구」11)는 영국 잉글랜드 볼턴 지역의 기록화사업을 사

8) 유해연, 양지원.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요소 –서대문구 영천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6, No.11, 2020.

9)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

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8, No.1, 2005.05.

10) 김동훈. 「상호운용성 기반 디지털향토지 확대방안 – SCORM 기반 동영상 콘텐츠 재사용-」. 

『인문콘텐츠』, No.16,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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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하여 웹 기반의 역사 대중화의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 제안하였

다.

여섯째, 해외의 지역기록화사업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기록화사업이 선

진적으로 실행된 영국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2009년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의 Chris

Burgess의 「The Development of Labor History in UK Museums and

the People's History Museum」12)에서는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기록화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미시적 기록,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사회의 관심은 지역기록화사

업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기록화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기록화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사

업 및 도시개발과 같은 도시, 건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룬

문헌의 수는 부족한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진행

된 지역기록화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사례 분

석을 통해 살펴봄과 더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한계점을 파악

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점이

있다.

11) 최재희. 「잉글랜드 볼턴(Bolton)의 로컬리티 기록화와 역사 연구」. 『영국 연구』, No.35, 

2016.06. 

12) Chris Burgess. 「The Development of Labor History in UK Museums and the People's 

History Museum」.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의 Chris Burgess』. 

76, No. 1 2009.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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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저자(년도) 제목 주요 내용

방향성 제시

김덕묵

(2017)
§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 지역기록화를 통한 공동체

성과 로컬리티의 구축

여진원 외 1인

(2016)
§ 도시기록화 사례 연구

§ 기록화의 의미와 결과물 활

용 방안

공동체 형성

김미연 외 1인

(2018)

§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

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한 기

록화사업의 의미와 한계

손동유 외 1인

(2013)

§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연구
§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

도시, 건축

유해연 외 1인

(2020)

§ 역사문화 기록화를 통한 지역

재생 방안 연구

§ 지역 고유성 보존에 있어 

역사문화 기록화의 의미

유해연 외 1인

(2020)

§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

록화 과정 및 가치 요소

§ 물리적 기록의 도시, 건축

적 의미

양지원 외

1인

(2021)

§ Study on projects for 

record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ife and 

historical culture in Seoul, 

South Korea

§ 서울의 지역기록화사업 특

징 분석

인문학
김주관

(2005)

§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

와 방법

§ 생활사 기록의 의미와 아카

이브 구축 방법

디지털화

김동훈

(2009)

§ 상호운용성 기반 디지털향토

지 확대방안

§ 기존 아카이브 동영상 확장 

방안

최재희

(2016)

§ 잉글랜드 볼턴의 로컬리티 기

록화와 역사 연구
§ 웹 기반 아카이빙 제안

해외사례
Chris Burgess

(2009)

§ The Development of Labor 

History in UK Museums and 

the People's History Museum

§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

천적인 지역기록화의 사례

[표 1-1] 지역기록화사업 관련 선행연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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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역기록화사업이 지속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도심 주거지

재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

반적인 지역기록화사업 관련 문헌 조사룰 기초로 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

업 단계를 기준으로 분류된 지역기록화사업의 실제 사례지 분석을 통해

사례별 의미와 특징,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그 단계에 따라 주민 커뮤니티 구축 여부, 예산

사용, 사업 목적이 달라지기에 해당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기록화사업의

특징 또한 차이를 보인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록화사업을 도시재

생활성화사업의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전 단계,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셋째, 도시재생활

성화사업 중기 단계, 넷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 다섯 번째, 일

반지역기록화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5가지 단계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역기록화사업의 의미와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단계 기준 기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전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초기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기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후기

단계

일반지역

기록화

사업

[표 1-2] 지역기록화사업의 단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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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3장 사례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하였

다. 조선 시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

던 기록화사업의 목적과 그 특징을 정리하고 현재의 지역기록화사업이

갖는 차별화된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지역기

록화사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역기록화사업이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기

능들을 지역 정보 기록이라는 ‘기본 기능’과 지역 커뮤니티 구축과 지역

정체성 형성이라는 ‘확장 기능’ 두 가지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지역기록화사업을 도시재생사

업 단계 기준으로 분류하고, 문헌 조사와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 인터뷰

를 통해 단계별 특징, 의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통해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

록 기록화사업에 대한 사업 주체 간 합의된 의견 도출, 관련 제도 및 정

책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와 세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1~4장까지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

미와 한계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언급함으로써 연구를 마쳤다.

해당 연구의 사례 분석에는 문헌 조사와 더불어 실제 지역기록화사업

에 참여하였던 지역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계자 인터뷰는

각 사례지에서 지역기록화사업을 담당했던 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체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의 수가 적어 각 인원이 속한 유형의 대표성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

고 사료되긴 하나, 실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과 체험을 연구 자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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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향후 지역기록화사업의 방향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국내에서 진행된 지역기록화사업 결과물들의 정보 수집은 서울역사

박물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향토디지털전자문화대전과 같은 공공기관

사이트에 공개된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였다. 디지털로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국내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 실물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더불어

RISS, DBPIA, AURIC 등 국내의 문헌 자료 조사 사이트를 활용하여 연

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폭과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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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이론적 고찰

기록화사업

등장 배경

기록화사업

정의

미시적

기록
공동체성 발굴

3장. 단계별 사업 특징 분석

재개발,

재건축

이전 단계

도시

재생활성화

초기 단계

도시

재생활성화

중기 단계

도시

재생활성화

후기 단계

일반지역

기록화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 사업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서울생활

문화자료

조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

사뿐사뿐 사북

마을

기록학교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서울성곽

마을생활

문화기록

4장. 개선 방향 제안

사업 주체 간 합의된

의견도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 단계별 사업 목적 및

주체 역할 구체화

§ 주민 대상 기록화

방법 교육 체계화

§ 지자체 중심 기록화사업

운영
§ 디지털 아카이브

5장. 결론

- 연구 결과 및 요약

-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표 1-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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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록화 사업의 이론적 고찰

2.1 지역기록화사업의 등장배경 및 흐름

지역에 대한 기록은 그 방식과 범위를 달리하며 늘 사회에 존재해왔

다. 지역기록화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여 후대에 보존한다

는 기본적인 목적을 지니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대신 목적, 방

법, 대상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 왔다. 변화

의 이유와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각 시대의 지역기록화사업이 갖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지역기록화사업은 사회적으

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각 시대별 기록화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현재 많은 지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기록화사업은 ‘향토지’의 성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시대부터 존재했던 향토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

해 기록하며 초기에는 지리와 역사 등 사실만을 기록하는 형태였으나 시

간이 지나며 개인 생애, 소규모 건축물, 지역 문화와 같은 광범위한 요소

를 아울러 기록하는 현재의 형태로 변화해왔다.

향토사는 국사의 하위 역사라는 개념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

방자치의 중요성이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토사를 국사와는 별개의, 지방

고유의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져 왔다. 향토지는 지역에서 행해지

는 기록화사업의 광의개념으로서 그 안에 시 도지, 시 군지, 읍 면지 등

이 존재한다. 편찬의 주체에 따라 관에서 주관하는 관찬 향토지와 민간

이 주관하는 민간 향토지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관찬 향토지는 조선 시

대 초기의 ‘동국여지승람’, 조선 시대 후기의 ‘여지도서’ 등이 있으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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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향토지의 대표 사례는 고산 김정호의 ‘대동지지’가 있다.13)

기록화사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시 군지는 조선 시대의 지리지의 개념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시대의 지리지는 통치자의 관점에서 통제된 체계를 통해 지역을 기록하

는 형태였다. 시간이 지나 일제강점기에도 일제에 의해 지역에 대한 기

록은 지속되었으나, 그 목적은 지역문화 보존 및 연구가 아닌 지역 수탈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14) 광복 후, 1960년대 이후 편찬된 시 군

지는 이전 시대와 다르지 않게 역사와 지리 기록을 중심으로 하며 그간

의 고정된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를 보인다. 1970, 80년대에 들어

서면서부터는 그 내용과 범위가 이전 시대보다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0, 2000년대부터는 내용 및 범위의 확대와 더불

어 집필을 담당하는 이들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시 군지가

여러 권으로 나누어 출간되는 형태도 보이기 시작한다.15) 향토사와 지방

사가 국사의 하위개념이 아닌, 고유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시작함에 따라

향토사에 대한 열의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라 볼 수 있다.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한국의 재개발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신도시, 재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지역이 가

진 역사성, 지역성과 지역 공동체 및 그간 지켜온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 즘에서야 생겨난 것이다. 이 시기에 기록된 재

개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의 판교 신도시 지역이 있다. 이후

재개발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업 이전에 지역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3)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최종접속일: 2021.10.10.).

14) 김현 외 7인, 지역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북코리아, 2008, pp. 2~34

15)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pp.65-66



- 15 -

서울시의 경우, 산하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서울생활문화자

료조사사업을 통해 2007년 보광동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서울 내 많은 지역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초반에는 곧 사라

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재개발 예정 지역, 뉴타운 대상지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 중반을 기점으로 그 외 지역에 대한 기록 활동

을 시작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6곳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5곳만이 한강 이남 지역이라는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

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 내에서 준수하게 보존하고 있던 강북지

역이 국내 기록화사업에서 상당수를 차지하였단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록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전까

지 대부분의 기록지는 출간물로 제작되어 결과물의 형태에 있어 한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서울역사아카이브의 경우 출간물과 더불어 사진, 영상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록 방법을 다양화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연도 조사지역 연도 조사지역 연도 조사지역

2007 § 보광동 2008
§ 강남

§ 가재을
2009

§ 북아현

§ 길음

§ 돈의문

§ 왕십리

2010

§ 세운상가

§ 이태원

§ 아현

§ 신촌

2011

§ 명동

§ 창신동

§ 동대문시장

2012

§ 104마을

§ 청량리

§ 광장중부

§ 방산

2013

§ 가리봉동

§ 마장동

§ 남대문시장

2014

§ 성수동

§ 신림동

§ 황학동

2015
§ 후암동

§ 인현동

2016
§ 신촌

§ 청파·서계
2017

§ 홍대앞

§ 대치동
2018

§ 북촌

§ 반포본동

2019
§ 연지·효제

§ 여의도
2020

§ 신문로2가

§ 장위동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최종 접속일 : 2021.05.13.)

[표 2-1] 2007년~2020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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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경부터는 주민이 능동적 주체로써 지역기록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기록단’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수동적 역

할에 머물렀던 ‘주민’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서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교육을 수료한 후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며 기록지의

주요 컨셉을 기획하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16)

조선시대

§ 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대동지지

§ 지리, 역사 등 객관적 사실 기반

일제 강점기 § 수탈을 위한 기록화

1960
§ 지리, 역사 등 객관성 기반

§ 정해진 틀 안에서 기록

1970~80 § 기록의 내용 및 범위의 확장

1990

§ 지방자치제 시작

§ 집필진의 다양화

§ 여러 권으로 나눠 출간

§ 지방사를 고유 역사로 인정

2000
§ 재개발 대상지 기록화 필요성 논의 시작

§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시작

2010 중반
§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결부

§ 주민이 기록화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등장

출처 :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참고 저자 재작성

[표 2-2] 국내 지역기록화사업 흐름도

이상의 기록화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

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는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사실을 기록하여 보존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보이며 자료의 범위와 기록 형태에 있어

확장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며 각 지역이 그 자체로서 인정받는 분

위기가 형성되자, 지역마다 향토지 구축 작업에 열의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기록화의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기 시

작한다. 질적 확장과 양적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010년대부터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기록화사업이 일반화되었으며,

16) 김미연, 김인설.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 주민참여 수준

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Vol32, No.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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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대두와 맞물려 주민이 능

동적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기록화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지역기록화사업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변화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록 관점의 변화이다. 기록은 특정 관점에 의해 쓰이는 탓에

객관적이지 않다. 선택된 사실만이 기록되며 사실을 역사로 만들 주도권

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역사는 다르게 기록된다. 조선 시대부터 근대까

지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은 통치자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왔다. 통치자가

기록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객관적 정보의

종합이었기에 그간 지역기록화의 폭은 역사와 지리라는 사실 기반 정보

종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200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작됨으로 인해 각 지방의 자치권이 높

아짐에 따라 입지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향토사를 독립적인

역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지방의 역사가 국사 하위

개념에서 탈피하는 시기이며 지역 기록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더 나아가 2010년 중반 무렵부터는 지역 주민이 직접 기록화

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양상까지 보인다. 기록되는 역할에서 기록하는

역할이 된 것이다. 즉, 기록의 관점이 통치자에서 주민으로 이동하는 바

텀업의 경향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란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둘째는 기록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역사, 지리 등 거시적 자료 수

집에 기록 범위가 한정된 것에 비해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역의 문

화, 개인의 문화까지 기록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부산시에서 출판된 향토지인 ‘부산시사’와 2010년에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출판된 향토지인 ‘이태원 공간과 삶’을 비교하여 기록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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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부산시에서 부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총 4권으로 정리한 ‘부산시사’

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권은 자연환경과 통사에 관한 것으로

서 지세, 지질, 기후, 해양 등을 다룬다. 2권은 행정 사법, 경제, 무역, 금

융 등을 다룬다. 3권은 도시 계획, 도시, 개발, 교통, 전기, 통신, 사회, 인

구 등을 다룬다. 4권은 교육, 문화, 예술, 문화재, 종교, 성씨, 인물 등을

다룬다. 4권에서 지역의 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하나, 일반적인 개인이

아닌 특정 분야에서 업적을 세운 유명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역사아카이브의 2010년 생활문화자료조사였던

‘이태원 공간과 삶’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의 조사개요, 2장의 역사,

3장의 마을신앙, 4장의 공간구성, 5장의 골목 경관 실측, 6장의 이태원

사람들에 대한 구술사이다. 총 448페이지의 분량 중에서 구술사인 6장의

분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 권이 동일한 분량을 차지하는

부산시사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일반 대중에 관한

기록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덕묵(2017)은 기록화사업은 일반적으로 대상별, 주체별, 권역별, 형태

별,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공공,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기록은 시, 구, 군, 면 등 행정과 관련된 기록이다.

인구변화, 행정구역의 면적 변화 등 지역의 통계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한다. 민간기록은 행정기관 이외의 학교, 기업, 법인, 개인의

기록이다. 이는 공공기록에 비해 비교적 주관적일 수 있으나 다양한 인

물들의 기록 분석을 통해 폭넓은 기록화사업을 진핼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역별로는 행정구역상의 시, 구, 동, 읍 등

으로 구분 가능하며 재개발 지역 혹은 특정 마을의 공동체에 대한 비행

정적 권역별 지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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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따라서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록화사업도 있으나 특정 주제

를 중점적으로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문화, 역사, 사

회, 공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의 기록화사업에서는 역사, 문화, 건축,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이 팀을 이뤄 지역의 포괄적 정보를 하나의 결과물로 기록하는 종

합적 형식의 기록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민의 생애사가 기록의 중

심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라는 미시적 존재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대가 지역기록화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객관의 기록에서 주관의

기록, 거시적 기록에서 미시적 기록으로 지역 기록의 주요 관점이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 구분 내용

기록 

대상

공공기록 § 시, 면의 행정 관련 기록

민간기록
§ 학교, 기업, 법인, 개인, 집, 마을, 시장 등 기관, 단체, 집단, 

개인의 기록

기록 

권역

행정구역 § 읍/면, 동, 시 등

비행정구역 § 재개발 예정 지역, 마을 공동체 등 

출처 :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표 2-3] 기록 대상, 기록권역 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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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공적 기록 사적 기록

지역

문화

주민

§ 지역의 인구 추이 통계

§ 지역의 유명인사 관련 기록

§ 개인 (일반 주민) 생애사 구술

§ 지역원로에 관한 기록

§ 지역원로에 대한 구술기록

공동체

§ 공공기관 주최의 행사기록

§ 지역에 대한 언론․사설 자료

§ 지역의 민원기록

§ 지역의 문학, 민속, 기행문

§ 지역 공동행사 관련 기록

§ 지역회의자료

§ 지역 내부 건의 및 민원자료

종교 § 지역의 종교단체 내부 기록 § 지역 종교단체 관련 기록

매체
§ 미디어 (뉴스, 신문, 방송 등) 에 

공유된 지역 

§ 미디어 (뉴스, 신문, 방송 등) 에 

공유된 거주민

지역

역사

역사적 

발전

§ 지역의 행정체제 관련 기록

§ 지역의 주요 사건 공적 기록
§ 지역의 형성과정 및 역사

사회상
§ 지역 통계 지표

§ 행정기관 지역 연표

§ 지역소식지

§ 지역생활사

지역

사회

경제
§ 지역경제사

§ 지역의 생산지표
§ 지역 내 영업시설 물가지표

경제․정치
§ 지역 국회의원 선거기록

§ 지역 관련 도시계획

§ 지역 국회의원 개인사

§ 지역조직 선거기록

교육

§ 지역 내 교육 시설 현황

§ 지역학교 진학률

§ 지역학교 교사임용 기록

§ 지역학교 교과서

§ 지역학교 가정통신문

지역

공간

지리․풍경
§ 지역관할구청의 행정구역 기록

§ 지역관할구청의 항공촬영 기록

§ 지역의 지리 변화

§ 개인 촬영 사진 기록

건물 § 재개발 관련 의무기록화 기록
§ 문화재 사진 기록

§ 건축물 디자인 기록

출처 :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저자 재구성

[표 2-4] 기록 주제 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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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기록화사업의 목적

지역을 기록하는 행위들이 어떤 흐름과 범주 안에서 이뤄지는지에 대

해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년도 의미 출처

손동유, 

이경준

(2012)

§ 마을이 지닌 고유의 역사, 문화, 풍습, 특이성과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
§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보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 간의 소통과 커

뮤니티 도모

여진원, 

장우권

(2016)

§ 도시역사의 복원과 보존
§ 도시기록화 사례 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

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 도시의 경제적 수익 창출

§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

§ 도시 발전과 미래도시 계획의 청사진 제시

cox 

(1996)

§ 전통적 접근. 위험에 처해있는 민간 문화유산을 

보존 § Documenting localities : 

a pratical model for 

archivist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 실용적 접근. 커뮤니티 역사를 진단하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포착하

여 기록 

최재희

(2008)

§ 아카이브 구축
§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 공동체 정체성 발전과 시민권 확립

윤은하

(2012)

§ 지역이나 직업, 민족, 신앙 등 특정 집단이나 지

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서, 사진, 구술과 다른 

기록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해 활용

§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

이브에 대한 고찰

이경래, 

이광석

(2013)

§ 공동체가 스스로의 역사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

을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는 욕망

§ 영국 공동체 기록보존

소 운동의 전개와 실천

적 함의

HM 

Government

(2016)

§ 지역과 사회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위한 기억 형

성에 기여하는 자원

§ Archives for the 21th 

Century

[표 2-5] 지역기록화사업의 의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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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역을 기록하는 행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다방면에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기

록행위의 기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기록의 결과물과 더불어 그 과정을 통해 지역민들 간의 커뮤니

티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화사업이 가

진 일차적인 기능에서 확장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은 지역에 대

한 내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기록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체성을 찾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지역 커뮤니티의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기록화사업의 의미 유형

① 기본 기능

+

② 확장 기능

지역의 과거, 현재를 다방면에서 
기록하여 보존

기록 과정과 결과물을 활용하여 
지역민들 간의 커뮤니티와 지역 

정체성 구축

예시 : 부산시사 예시 :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최종접속일 : 2021.09.10.)

출처 : CRRG,

http://crrglivinglab.com/ (최종접속일

: 2021.09.10.)

[표 2-6] 지역기록화사업의 의미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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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기록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미시사적 기록

최근 지역기록화사업의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역사관점의 변화, 기록 범위의 확

장과 같은 역사학 관점의 변화와 관련 있다.

70년대까지 역사학은 ‘거시’와 ‘경제’, ‘사회’를 중점으로 다뤘으며 이를

거시사적 접근이라 한다. 주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기에

이 시기의 기록은 주로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기존의 역사학의 틀에서 벗어난 ‘미시사’ 혹은

‘문화사’라 불리는 새로운 역사학이 서양 역사학계에 등장한다. 미시사는

‘미시’ 즉 개인과 ‘문화’를 중점으로 사회와 역사를 관찰하는 관점이다.17)

이전과 달리 역사학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일반 개인, 개인 생애사에 대

한 이러한 관심은 일반 시민들도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장

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온

전한 개인을 통해 사회를 관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 경향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각 지방마다의

자료들이 기록될만한 것들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시사적인

접근의 연구 및 활동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기록사업의 변방에 밀려있던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기록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거시적 역사 접근에 비해 미시적 접근은 비

교적 직접적이고 간단한 구술사, 사진 수집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이 직접 지역을 기록하는

주체가 되기에 무리가 없다 할 수 있다. 지역 기록에 관심을 갖고 참여

17) 곽차섭,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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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주민은 대게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들인 경우가 많

다. 그들은 오랜 시간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를 몸으로 겪었고, 자연스레 다양하고 깊은 지역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가진 이러한 강점들을 통해

아무리 전문가라도 쉽게 알 수 없는 지역의 깊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끄

집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화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가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이러한 정성적 강점들은 그 자체만

으로는 기록화사업에 적용되기 어려움이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혹

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지역기록화와 관련된 교육을 일정 기간에 걸쳐 수

료한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18) 교육을 주민들이 수료한다 해도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문성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들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

청, 대학, 연구소, 아카이빙 그룹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마을 기록단’으로 불리는 사업들이 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된

지역기록화사업의 예이다. 최근의 지역기록화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

여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기록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록지의 분량 중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분석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교적 주민들의 활동으로 진행되기 원활한 주민

인터뷰 기반 자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도시재생대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

내
용

§ 사회체제

§ 거시 역사

§ 도로망 등

내용

§ 인간 생활사 

§ 생애사

§ 구술사 등

특
징

§ 전문가 참여 특징 § 주민 참여 가능

[표 2-7] 역사 접근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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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주민들이 기록에 주체로 참여하는 형태가 최근의 두드러지는

경향이긴 하나, 유형에 따라 여전히 전문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의 형태에서도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으로써 주민이 기록에 참여하기는 하

나, 주로 인터뷰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생애사와 경험 및 기타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역사박물관, 성곽마을생활문화기록집과 같이 공공기관이 대학 및 연구기

관에 발주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경우, 전문가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기록화사업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지역기록화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많

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록가’로써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기록

사업의 엄연한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는 의문이 든다. 주민의 역량은 기존의 기록사업을 담당하던 전문가에

비해 미약한데, 이들을 전문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민이 기록화사업 내에

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에 대해서 지자체, 도시재생센터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확실하

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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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역기록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성 발굴

공동체성이란 일정 공동체가 가진 집단적인 성격을 말한다. 공동체는

생활, 취미, 노동 등 다양한 목적을 통해 형성되며, 지역적 근접성에 기

반하는 공동체는 지역성을 형성한다. 공동체성은 해당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며 최종적으로 집단의

공통 정체성으로 구축된다.19) 지역정체성, 공동체성의 개념은 다소 광의

적인 것이기에 다양한 범주에서 정의되고 있다.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의 거주민들이 공유하는 동질적인 의

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창언, 2017)20)

‘로컬리티란 이웃으로부터 카운티, 시,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지리적 영역에서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기타 이

유에 의한 개인의 동질성이다.’ (Cox, 2001)21)

‘로컬리티의 속살은 지역공간과 지역민의 삶(개인, 단체), 지역

문화에서 드러나는 일반성이다. ’(김덕묵, 2017)22)

선행된 연구들에서 공통되는 내용들로 지역 정체성을 정의하자면 ‘일

19)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20) 이창언. 「거대도시 대구의 정체성 찾기 –지역정체성 구성요소의 확인 방안」. 『민속연구』, 

Vol40·4, 2020.08. 

21) Richard J. Cox,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 Archivist and 

Manuscript Curators(Maryland, and London: The Scarecrow Press, 2001) p.9

22)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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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적, 문화적, 사회, 경제

적으로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역 공동체성과 지역정체성의 상실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

재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홀로 버티기에는 각박하고 고독하므로 인간

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 속하길 바란다. 고유한 공동체 중

하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

살아가기에 특정 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예전부터 개

인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23) 특정 지역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공동의 정신, 공동체 정신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고 보존된다. 현대 도시화 과정

에서 원주민이 떠난 곳에는 공동의 기억과 문화는 사라지고 단지 같은

땅 위에 거주하기만 하는 독립되고 고독한 주민들이 자리를 채운다. 달

라져 버린 문화와 거주 양식도 기여한다. 공동체성 없이 독립된 개인과

거주문화는 개인에게 삶의 질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한다. 급격한 공간

및 생활환경의 변화는 지역성, 지역 공동체 상실을 야기하고 이기주의,

개인의 고립으로 이어진다.24)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가 시작된 이래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하나의 특정 시점으로 개인을 관찰하는 방법

으로는 개인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접근으로

사회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곧 같은 지역 안

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개인들 속에 존재하는 공동의 정신,

지역성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평범한 개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바

23) 신용하.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pp. 1-15

24)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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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고, 이 결과들을 조합해 하나의 정신으로 만들어 독립된 개인을 하

나의 정신으로 묶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지역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지역성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많

은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며 이는 도시재생사업

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구하는 바와 결을 같이 한다.

주민이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성은 타자가

아닌 주민에 의해 새롭게 쓰이게 된다. 많은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 고착

된 문화, 기념비적 사건, 국가적 사상 등 거시적 맥락에 의해 틀에 박힌

지역성이 고착된 경우가 많았다.25) 이에 따라 실상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정신에 대해 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실제적인 지역의 요소들이 종합되어 새로운

지역성, 공동체성으로 구현되고 공유될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은 효과적으

로 향상될 것이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다.

지역기록화사업은 전문가와 주민의 협업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참여 과정과 결과에 관여하는 비중은 지금까지 전문가 측이 비교적

높았다. 주민의 역할은 수동적인 것으로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인터뷰,

자료 수집 등에 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인

해 주민들 스스로 큰 자부심을 느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주

도적으로 해낸 일에 대해 더욱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보편

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지역기록화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기록지의 기

획, 편집, 구술사 등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

록 사업들과 다르다. 물론 전문가도 기록화에 참여하지만, 주민들의 부족

한 교육, 자료 편집, 결과물 제작 같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를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역할의 부여는 추후 주민들이 지속적

25) 이창언. 「거대도시 대구의 정체성 찾기 –지역정체성 구성요소의 확인 방안」. 『민속연구』, 

Vol40·4,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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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은 정부 혹은 계획가, 사업가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 개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며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26)

서울시가 발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백서’에서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지역 경제적 재생을 이루고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지 재생으

로 생각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27)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자체가 공동체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 개발임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다.

이는 주민이 지역 관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브룸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동기는 성과기대, 보상기대, 유

인가 세 가지에 기인한다. 노력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며 성과에 대한 보

상을 또 기대한다. 그리고 그 성과와 보상이 얼마만큼 매력적인가에 따

라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정된다.28)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이러한 지역기록화사업의 양상은 주민들이 주체

적인 역할을 하여 그들의 기획과 그들의 이야기로 책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높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26) 이영아, 변필성, 류승한, 최병남.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방안」. 『국

토연구원』, 2008

27) 정종대 외 8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백서」. 『주택정책실주거환경과』, 2013

28) 브롬의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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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동기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김덕묵(2017)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하였다.29) 높은 동기부여와 지역에 대

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지역기록화 사업은 주민들이 추후 타 지역 활동

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체성을 상실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주거질 하락은 도시

재생이란 개념이 대두되며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도시 문제점이 되었다.

이런 연유에서 지역정체성,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

고, 지역기록화사업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기록된 내용을 정체성으

로 만들고, 그 지역 정체성을 지역 구성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록

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공

유되어야 한다.

지역 정체성은 만들어진 하나의 ‘정신’이 여러 지역 구성원들에게 공유

되어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때 생겨난다. 최근의 지역기록화사업의 결과

물들은 과연 이러한 목적을 인식하고 적합한 과정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 김덕묵.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민속연구』, Vol35,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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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계별 사업 특징 분석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역기록화사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내 지역기록화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별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계점과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1 지역 기록화사업 분석 개요

본 연구는 지역별 도시개발단계에 적합한 지역기록화사업 방향성을 제

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및 주거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도시

재생활성화사업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기록화 사업을 분류하였으며

도시 개발 단계는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전면 재개발이 확정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록화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이전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도입된 지역

의 경우, 그 진행의 단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도시

재생활성화사업 중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로 구분하였

다.30) 더불어 도시 개발 단계와 무관하게 진행한 지역기록화사업을 ‘일반

지역기록화사업’으로 분류하여 총 5가지의 지역기록화 유형을 설정하였

다.

30) 초기, 중기, 후기의 분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도입된 후 초반 1년을 초기, 후반 1년을 후

기, 나머지 기간을 중기로 설정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기간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3

년,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 중심시가지형은 5년, 경제기반형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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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도시 개발의 방법과 그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록화사업

의 형태와 목적,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개발 방법론 중 하나인 도

시재생활성화 단계에 따라 기록화사업을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는 각 단

계마다의 지역기록화사업 사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어떤 의의와 한

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no 구분 사례명 위치 년도

1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전 단계

§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

적 기록화사업
§ 서울시 종로구 무악2동 일대 2016

§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지역기록화사업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영

천시장 일대
2020

2

도시재생활성

화사업 초기 

단계

§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일대 2021

§ 사뿐 사뿐 사북 마을기록

학교
§ 강원도 정선 사북읍 일대 2019

3

도시재생활성

화사업 중기 

단계

§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2020

4

도시재생활성

화사업 후기 

단계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아

카이브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충

현동 일대
2020

§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일대 2021

5
일반지역

기록화사업

§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 서울시 일대 2009~

§ 서울성곽마을생활문화기록 § 서울시 성곽마을 일대 2017

[표 3-2] 유형 및 사례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단계 기준 기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전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초기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기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후기

단계

일반지역

기록화

사업

[표 3-1] 지역기록화사업의 단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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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지역 사업단계에 따른 지역기록화사업의 특징

분석 사례는 총 국내 9곳으로, 서울의 사례 7곳, 경기도의 사례 1곳, 강

원도의 사례 1곳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기록화사업이 진행되고

는 있지만, 도시 재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모두 가장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기록화사업도 활발하고 진행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대학 연구팀원으로서 참여했던 지역기록화

사업 중 일부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이해도

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참여한 기록화사업은 사

례 중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기록화사업 , 새터마을 마을기

록단,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아카이브,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사례이다.

사례 분석은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 현장의 지

역기록화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문헌

및 현장 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지역기록화사업과 관련된 기본적

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인

터뷰 대상인 지역기록화사업 관계자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현장의

활동을 담당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각 사례지마다 주민, 용역 회사 직원 등 더 다양한 관계자와

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프로젝트가 진행

된 지 시간이 다소 지난 지역의 경우, 모든 유형의 관계자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례별로 지역의 기록화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높은

참여도를 가졌던 관계자 1인에 대한 인터뷰로 대체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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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전 단계

지역기록화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

라는 점에서, 재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전면 철거를 앞둔 지역에서 행해지

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기록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의

는 201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이 오랫동안 가졌던 역사가 한순간에

부재해진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지역공동체성 약화 현상이 거주민들의 주

거질 악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지역의 객관적인 정보와 더불어 생활, 문화, 역사를 기록하고 지

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로는 2016년,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일대에서 진행

된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화사업’과 2020년,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영천시장 일대에서 진행된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의

일부인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기록화사업이 있다.

[그림 3-1] 서대문구 천연동(흑), 종로구 무악동(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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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종로구 무악 2구역 역사문화흔적 기록사업 사례

‘무악 2구역’은 2016년 당시 종로구의 정비구역을 지칭하는 명칭이며 위

치상으로는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이다. 2006년 정비구역으

로 지정되었으며, 재개발 사업 시작을 위한 무악 제2구역 재개발조합이

2010년에 설립되었다. 2013년 말, 사업 시행이 허가되고 2016년 전면 철

거되어 2019년에 경희궁 롯데캐슬 4동 195세대가 준공되었다.

[그림 3-2] 무악 2구역 위치도

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1549.html

(최종접속일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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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 2구역은 ‘옥바라지 골목’31)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여 2016년 철거 당시 강제집행에 대

한 격한 반대운동을 직면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철거 찬성파와 반대파의

협상 결과 역사, 생활문화 유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사업구역 240

여 곳 전수조사 및 유산보존방안 마련이 협상안으로 결정되었다. 더불어

과거 서대문형무소 면회실의 모습, 독립운동가 편지, 무악재 골목 등 무

악 2구역의 역사를 전시한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이라는

역사 기념 공간이 신축 아파트 입구 부분에 마련되었다. 이는 무악 2구

역이 가진 역사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3] 무악 2구역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집’

출처 : 구가도시건축, http://www.guga.co.kr/ (최종접속일 : 2021.11.01.)

31) 대로를 사이에 두고 옛 서대문형무소(현재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와 여관 골목(옥바라지 골

목은)은 마주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투사들의 가족, 동료들이 그들의 옥바

라지를 위해 머물렀던 지역이라고 추측되기도 하며, 특히 백범 김구의 옥바라지를 위해 모친 

곽난원이 무악동 여관 골목에 머물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악 2구역에 포함

된 여관 골목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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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물리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철거

되기 이전에 지역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한 ‘무악 2구역 역사문화 흔

적 기록화사업’이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발주하여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연구팀에서 용역을 총괄 수행하였다. 지

역의 위치적 특징, 지도와 매체 속의 지역을 분석하는 ‘도시문화역사’ 파

트, 길과 필지의 변화를 기록한 ‘도시공간’ 파트, 골목과 집을 실측하여

도면화한 ‘골목과 집’ 파트,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생활사를

기록한 ‘무악동 사람들’ 파트, 지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무악동 풍

경’ 파트로 결과물이 구성되었다.

[그림 3-4] 무악 2구역 실측 도면, 일러스트 도면

출처 : 유해연 외.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사업」. 2016

기록범주 여부 비고

역사 ● 문헌조사

건축 ● 수기 실측, 일러스트화

생애사 ● 주민 인터뷰

사진 ● -

[표 3-3] 무악 2구역 지역기록화사업 기록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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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사업 각 2,3,4,5장 중 일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서) 

출처 : 유해연 외.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사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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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조00 대리(당시 숭실대

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 연구생)와의 인터뷰32)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기록화사업에서 조00대리가 참여한

부분은 골목과 건물의 입면, 실내 실측 및 도면화와 인터뷰를 통한 주민

의 생애사 파악이었다.

건물 실측은 조00대리를 포함한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소모임 ‘시대정신’

학부생들이 진행하였다. 실측에 할당된 기간은 일주일이었는데, 조00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일정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재개발을 위한 철거를 앞둔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록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기간 부족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체감하기에는 아침에 가서 거의 해지기 전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루 걸러서 계속 (실측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

니 기간이 촉박했었던 것 같네요.”

(조00 대리, 2021.11.10.)

2016년 당시 무악 2구역은 재개발을 위한 철거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

하는 집단의 대립이 정점에 달해있는 상황이었기에 학생들이 현장 실측

을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해당 지역

기록화사업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데, 조00대리가 당시 겪었던

일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저희 실측할 때도 (철거) 반대하는 시위도 하긴 했어요. 현

장에서. 저희가 실측하러 돌아다니는 걸 보면 시위하러 오신

32) 2021년 11월 10일 18:00~19:00. 서울시 송파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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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시비 걸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긴 했어요.” (조00

대리, 2021.11.10.)

결과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애로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의 결과물은 책자 형태로 발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발간되

지 못하였다. 또한 책자는 현재 무악 2구역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단지

내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집’에 전시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무

산되고 말았다.

재개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급박한 시일 내에 부족한 비용으로 어렵

게 진행된 기록화사업이 재개발 이전 지역에 대한 기록화를 절차적으로

진행했다는 근거만 남긴 채, 지금은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 연구팀

인원들 혹은 지자체 관계자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자료로 사장되어버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무악 2구역에 대한 문헌조사와 조00 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무악 2구역에서 나타나는 기록화사업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인터뷰 책자

출처 : (우) : 유해연 외.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사업」. 2016

[표 3-4] 무악 2구역 지역기록화사업 관계자 인터뷰 사진 (2021.11.10.) 및 책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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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질적인 사업 실행 기간의 부족이다. 재개발을 앞둔 지역은 현장

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사업은 무악 2구

역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들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대다

수이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 더 나아가 외부인 자체에 대해

예민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록화사업의 목적과 일

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측자들이 현장

에 투입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맞닥뜨릴 수 있고 실측

을 방해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셋째,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지역기록화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며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공동의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

고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는 향후 새로운 주거시설에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

한 효과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 기간 또한 촉박한 편

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빠르게 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기록화사업의 목적에 대한 사업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이 부족하

였다는 점이다. 해당 사례의 경우 사업을 발주한 지자체는 지역을 기록

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었고, 사업을 시행한 연구팀의 경우 지역을 기

록한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유되어 지역의 정체성이 보존되는 데 의미를

두었다. 통일되지 못한 사업 참여 주체들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태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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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상세 내용

특징

§ 사업 기간 부족
� 재개발 철거를 앞둔 급박한 상황에 따른 현장 실측 

시간 부족.

§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

� 재개발로 인한 잦은 마찰에 예민해진 주민들의 적

대적 반응.

§ 전문가 중심 

사업 진행

� 향후 커뮤니티 구축 가능성 미약.

� 부족한 사업 기간으로 인한 주민 참여 배제.

§ 기록화사업에 

대한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 

부족

� 행정과 사업시행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과

물의 활용, 예산 및 기간 편성에 어려움을 겪음.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기간 확보
� 재개발 철거를 앞둔 급박한 상황에 따른 현장 실측 

시간 부족.

§ 주체들 간의 

통일된 인식 

확보

� 사업 결과물의 적극적인 향후 활용 도모.

� 충분한 사업 기간 및 예산 확보 도모 .

사업의 

효과

§ 과정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 부족

� 주민의 참여 비중이 적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결과물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부족

�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음.

[표 3-5] 무악 2구역 지역기록화사업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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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기록화 사례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

일원의 1만949.6㎡를 지칭한다. 해당 지역은 2006년 추진위 구성승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1년 철거 진행 중

에 있다. 해당 지역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형 한옥’ 유형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최근까지 시민들의 거주지 역

할을 해왔기에 건물의 보존과 관리가 양호한 편에 속하며 거주민과 지역

의 건축, 생활, 문화적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 문화유산이

다. 특히 ‘떡 골목’ 혹은 ‘떡전거리’로 불리었던 서울의 유명한 떡 생산지

였음을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33)

[그림 3-6]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위치도

출처 : 영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ndx.do?cafeUrl=youngchun (최종접속일 : 2021.09.10.)

33) 유해연, 양지원.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요소 –서대문구 영천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6, No.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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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화사업은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일대의 기록화사업인 ‘천연

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용역의 일환34)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은 총 6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째, 도시·건축물 기록 및 실측의

의미를 실측자들에게 교육하였다. 둘째, 실측도구의 사용법 및 유의사항

을 실측자들에게 교육하였다. 셋째, 축척 활용 도면 작성 방법을 교육하

였다. 넷째, 축척 비활용 도면 작성 방법을 교육하였다. 다섯째, 전반적인

실측 방법을 교육하였다. 여섯째,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도면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35)

1 2 3 4 5 6

참가자 

대상 실측 

의미 교육

실측 

기초방법

론 교육

축척 활용 

실측 

방법론 

교육 

비축척 

활용 

실측 

방법론 

교육

현장 

실측

디지털 

도면화

[표 3-6]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기록화사업 진행도

현장 실측은 2020년 4월 11일, 7개 대상지 내 14개의 건물에 대해 진행

되었으며, 사전에 실측 교육을 받은 학부생 조사원 10명이 2인 1조, 5팀

으로 편성되어 4시간여에 걸쳐 실측을 진행하였다.

인원 및 시간 제약으로 인해 지역 내 건물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측해

야 했는데, 실측 대상 건물은 연식이 비교적 오래되고 역사, 사회, 건축

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실측 진행에 적합한 건물로 선정하였다. 지역의

34) 결과적으로 동일 책자에 내용이 실리긴 했지만,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은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용역의 대상지가 아니며 도시재생센터의 추가적인 요청에 의해 진행

하였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35) 유해연, 양지원.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요소 –서대문구 영천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6, No.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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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천연충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부터 선정을

자문 받아 실측을 진행하였다. 추천받은 건물들은 영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지역과 건

축물, 주민 생활사의 변화를 알려주며 옥바라지 골목과의 연관성 등을

알 수 있어 사회문화적 의미뿐 아니라 역사, 생활사적으로도 의미가 있

다 할 수 있다. 또한 노후한 건물임에도 현재까지 상업시설, 주거시설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으

며, 통일된 하나의 입면 안에 분절된 공간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건축적

특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건축적인 의의가 있는 구역이다.

목록 건물 유형 주소

면적 및 형태

지상층 수/

지하층 수

건축면적

(㎡)

연면적

(㎡)

대지면적

(㎡)

1 종교 건축 67-1 2/2 171.54 560.98 346.3

2 주거

69-155,

69-156,

69-157,

69-158

- -

3 주거
69-164,

69-165
- - 138.84 59.2

4 주거

69-146,

69-147,

69-148

- - - -

5 주거/상업
69-143,

69-144
1/0 - 83.8 34

6 주거/상업 69-121 2/0 - 165.66 134.2

7 상업 69-120 2/0 - 34.42 64.1

출처 : 유해연 외 1인,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요소 –서대문구

영천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6, No.11, 2020. 저자 재구성

[표 3-7] 실측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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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사진 손도면 디지털 도면

주소 특징

1

천연동 67-1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시설로서 역할 해 온 종교시설

2

천연동 69-155~158 외관으로는 1채이나, 내부는 2채로 나뉨. 옥탑 공간 존재

3

천연동 69-164~165 창문, 창살, 마감재 종류를 활용한 상세 기록

4

천연동 69-146~148 창의 크기, 실내 가구들의 위치와 치수 기록

[표 3-8]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기록화사업 실측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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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해연 외 1인,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요소 –서대문구

영천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6, No.11, 2020. 저자 재구성

해당 사업은 지역 내 노후 건물의 내부와 입면, 주변 소품들까지 상세

하게 수기 실측하는 동시에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디지털

도면화하여 남겼다는 특징을 보인다. 기본적인 건물의 높이, 면적 같은

형태뿐 아니라 내 외부에 위치한 가구, 소품들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지

역 주민들의 당시 생활사까지 기록한 점을 알 수 있다.

5

천연동 69-143~144
건물 하단부에 보이는 평상, 장독, 마대 등 소품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유추할 수 있음

6

천연동 69-121 층별 마감재 종류, 치수의 세부기입을 통한 디지털 도면화

7

천연동 69-120 창고공간의 물품이 외부로까지 확장되어 적재된 상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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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결과물은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의 도시·

건축 파트에 첨부되었다.

[그림 3-7] 현장 실측 활동

[그림 3-8] 실측 결과물

출처 : 유해연 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

이브 구축」. 『수앤커뮤니케이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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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화사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짧은 사업 수

행 기간이다. 실측자들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에서 건물과 골목의 실측에

할당된 기간은 하루였다. 실측 활동 및 교육에 더 기간적 여유가 있었다

면 더 많은 건물에 대한 실측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보다 세

밀한 실측이 진행될 수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둘째, 물리적 기록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여타 재개발 예정 지역처럼

향후 새로운 주민과 새로운 주거지가 들어서기에 주민참여를 통한 기록

화사업 진행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정체성 구축 효과보다는 물리

적 기록을 통한 지역 정보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주체들 간의 사업 목적 인식 차이이다. 해당 사업에서 실행 주체

였던 대학 연구팀의 경우 학문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이 가진

도시, 사회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는 등의 지속적인 기록 활동을 기대하

였다.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의 경우 재개발 이전의 지역 모습, 재

개발 철거가 이뤄지는 모습, 재개발 이후의 새로운 모습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지만, 발주처인 지자체의 입장은 이

와 달라 할당된 예산과 기간의 부족하였고 인해 더 지속적인 기록활동으

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기록범주 여부 비고

역사 - -

건축 ● 수기 실측, 디지털 도면화

생애사 - -

사진 ● 건물 내, 외부 사진, 실측 활동 사진

[표 3-9]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기록화사업 기록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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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상세 내용

특징

§ 사업 기간 부족 § 실측자들에 대한 교육, 실측 가능 기간 부족하였음.

§ 물리적 기록 중점
§ 생애사, 사회문화적 측면 기록 부재.

§ 주민 참여 미비.

§ 기록화사업에 대한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 부족

§ 사업 예산 및 기간의 협의가 미비하여 재개발 이

전, 진행, 완료 후 모습을 지속적으로 담지 못함.

개선

필요

사항

§ 사업 기간 확보
§ 재개발 철거를 앞둔 급박한 상황에 따른 현장 실측 

시간 부족.

§ 주체들 간의 통일

된 인식 확보

§ 사업 결과물의 적극적인 향후 활용 도모.

§ 충분한 사업 기간 및 예산 확보 도모.

사업

의 

효과

§ 과정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 부

족

§ 주민의 참여는 비중이 적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결과물을 통한 지

역 정체성 형성

§ 숨겨진 지역의 역사성, 건축적 가치를 지역 주민들

에게 공유하였단 점에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할 수 

있음.

[표 3-10]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기록화사업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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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뉴딜사업 준비 단계는 향후 본격적으로 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 안에 숨어있는 활성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을 주요 목표를 갖게 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기록화

사업은 지역의 객관적인 기록과 더불어 지역 내에 내재되어 있는 도시재

생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시화하는 목적성을 띠게 된다. 이

러한 특징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일대에서 진행된 새터마을 마을기록

단과 강원도 정선군의 정선의 사뿐사뿐, 사북마을기록학교의 사례를 통

해 찾아볼 수 있다.

1) 경기도 광명시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경기도 광명시 새터마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상의 명칭이며, 광명 7

동 일원에 속하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일제강점기 때 주민들이 현재의

광명동 일대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마을이 형성된 것을 마을의 기원으

로 볼 수 있는 자연발생 주거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아파

트 재개발 이슈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3-9] 경기도 광명시 새터마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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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해제된 뉴타운 13구역의 일부로써 2019년 9월, 새터마을 도

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하였고,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

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

다.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이전에 소규모 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향후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터마을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사

업 1년 차로써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하여 새터

마을 주민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실습 지

원, 결과물 도출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재

생 방향을 모색하고 주변지역과 소통할 수 있게끔 마을기록단과 공간기

[그림 3-10]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 구획도

출처 : 광명매일신문, http://www.gmnewspaper.kr/news/view.asp?idx=4723

(최종접속일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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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단을 구성하여 활동 주민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새터마을 리빙

랩36)’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향후 두 가지 방향으로 새터마을

리빙랩은 제안되었다.

첫째, 마을기록단의 양성이다. 마을기록단은 향후 리빙랩을 운영할 주민

들이 마을을 직접 기록하고 마을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타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둘째, 공간기획단의 양성이다. 관찰, 스케치, 모형제작, 패널 제작, 및 발

표 등으로 구성된 공간기획 워크샵을 통해 주민 공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장기적으로 변화할 공간의 구성과 그 안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최종적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주체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하나의 공간

을 운영, 관리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서 새

터마을 리빙랩이 작동하는 것이다.37)

36) 리빙랩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빙랩’은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을 위한 주민 모임, 교육 등의 대

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물리적인 주민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37)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 http://crrglivinglab.com/

새터마을 리빙랩

마을기록단 공간기획단

§ 지역기록화사업

§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한 타 주민 의

견의 원활한 수렴 및 대책 강구 능력

함양

§ 주민 공간의 필요성 및 가치 교육

§ 변화할 공간의 구성

§ 진행 프로그램 아이디어 구상

[표 3-11] 새터마을 리빙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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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활동 중 지역을 기록하는 주민 활동인 ‘마을

기록단’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

는 지역기록화사업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록단’의 형태

를 보인다. 사업 참여에 신청한 주민들은 일정 기간의 지역기록화 관련

교육을 수료한 후, 본격적으로 기록화사업에 주체로써 참여하게 된다. 마

을기록단은 지역 안의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생애사를 기록하고 책자로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기록화사업은 1단계

이론과정과 2단계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기록범주 여부 비고

역사 - -

건축 - -

생애사 ● 주민 인터뷰

사진 ● 생애사에 참여한 주민이 제공한 동네 사진

[표 3-12] 새터마을 지역기록화사업 기록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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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8주차로 진행된 1단계는 실습 과

정에 앞선 이론교육 과정으로서, 향후 진행되는 2단계 실습 과정의 진행

에 필요한 사전지식인 지역기록화의 이론적 내용과 개괄적인 기록화 방

법론을 수강하였으며 총 11인의 주민이 수강하여 9명이 수료하였다.

과정 일정 강의주제 주요 내용

이론과

정

2021.07.29 마을기록가의 가치

§ 교육과정 소개

§ 다양한 마을 기록 사례

§ 교육 과정 참여 전 참여자 인식 조사 

2021.08.03 리빙랩 알아보기

§ 리빙랩 정의

§ 리빙랩 운영 사례

§ 새터마을의 리빙랩

2021.08.05 기록 수집하기(I)
§ 이론 : 역사/사회/문화 자료 기록화 방법

§ 실습 : 미디어자료 수집, 기록

2021.08.10 기록 수집하기(II)
§ 이론 : 연령대별 인터뷰 방법

§ 실습 : 인터뷰 실습

실습 

과정

2021.08.12 기록 편집하기 (I) § 실습 : 역사문화적 기록

2021.08.17 기록 편집하기 (II) § 실습 : 사회문화적 기록

2021.08.19 기록 편집하기 (III) § 실습 : 골목 실측 및 기록

2021.08.24 기록 편집하기 (IV) § 실습 : 구술 기록

2021.08.26 수료식 § 활동 내용 발표

[표 3-13]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1단계 교육과정 

[그림 3-11]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1단계 주민 교육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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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0주차로 진행된 2단계 실습

과정은 1단계의 이론교육 수강을 통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직접 주

민이 ‘마을기록가’가 되어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구술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마을기록가들의 활동으로 모아진 구술사 및 사진, 영상자료들은 책

자, E-book 등의 결과물로 정리되며 사업이 마무리된다. 총 11명의 수강

인원 중 9명이 1단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중 8명이 2단계 실습 과정

에 ‘마을기록가’로써 참여하였다.

구분 교육 주요활동 내용

9월
3주차 14일 § 구술대상자 섭외, 질문지 작성

5주차 28일 § 면담 1인당 1명 완료, 기초자료 조사

10월

2주차 5일 § 면담 1인당 1명 완료, 기록내용 컴퓨터 작업 교육

3주차 12일 § 면담내용 컴퓨터 작업, 기록내용 컴퓨터 작업 확인

4주차 19일 § 면담 1인당 1명 완료, 기초자료 조사

5주차 26일 § 면담 1인당 1명 완료, 기록내용 컴퓨터 작업 교육

11월

2주차 2일 § 구술사 내용 정리

3주차 9일 § 책자 첨부 사진 촬영 및 스캔

5주차 16일 § 책자 표지 디자인 구상 및 디자인 워크숍

12월 § 책자구상 및 완성

[표 3-14]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2단계 교육과정  

[그림 3-12]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2단계 주민 교육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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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기록화 관련 이론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에게 일

정 수준의 전문성을 심어 능동적으로 기록화사업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

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론 교육 및 실습은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

연구팀에서 담당하였으며 더불어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부터

실습 과정의 모니터링과 결과물 제작 등 주민 참여자가 담당하기에 어려

운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새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기록화사업에 참여할 주민의 모집,

모임 공간 제공, 주민 연락, 행정 처리, 각종 행사 지원 등 주민들과 현

장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주체로서 전문가 집단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교육을 수강한 주민들은 ‘마을기록가’38)가 되어 2단계 실습 과정부터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능동적인 주체로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사를

진행하였다. 하나의 기록화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뿐 아니라 여

러 주체들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기록화사업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역 주변과 주민들

사이에 가장 대두되는 주제인 주택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이

포함된 광명시의 경우, 향후로도 주택 재개발과 관련한 이슈와 무관할

수 없는 지역이리라 판단하였고, 이러한 환경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록한다

는 점에서 ‘관리운영기록화 리빙랩’이란 명칭으로 지역기록화사업을 진행

하였다.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의 초반 단계에 있는 지역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

업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38) 1단계 지역기록화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 ‘마을기록가’라는 호칭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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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새터마을 주변 광명 7동 일대 재개발 관련 기사

출처 : (좌)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261

(최종접속일 : 2021.06.14.)

(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850014/ (최종접속일 :

2021.09.02.)

사업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새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00 사무국장과의 인터뷰39)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00 사무국장은 새터마을에서 진행된 지

역기록화사업이 지역의 정보를 기록한 점과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점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동체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마

을 아카이브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다고 느끼거든

요···. 새터마을 교육과정에서 제일 잘한 것은 새로운 좋은

분들이 발굴되어서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마을기록분과장 등

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신 점이에요.” (이00 사무

국장, 2021.11.16.)

39) 2021년 11월 16일 14:00~15:00. 경기도 광명시 새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터뷰

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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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주민 교육 과정 개선과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

가 언급되었다. 새터마을의 주민 교육 1단계는 주 2회로 1달 동안 진행

되었는데, 1달이란 기간이 주민들 스스로 기록화사업에 대한 책임감이나

깊은 이해를 주입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재개발 이슈

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광명시의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참여자들의 중도 이탈40)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 기록가 양성 교육 과정을 주 1회로 해서 차라리 2달에 걸

쳐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주민

분들, 구성원들이 돈독해지기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

요···. 새터마을의 상황에 맞게 갈등 관리 방법, 대처 능력을

더 배웠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이00 사무국장, 2021.11.16.)

애로사항으로는 지역기록활동의 장기계획 부재가 있었다.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측에서도 기록 활동을 타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하여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장기

추진 계획 및 달성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단

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0)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활동은 1단계 교육과정, 2단계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었는데, 1단계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9명이나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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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사무국장, 2021.11.16.)

[그림 3-14]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관계자 인터뷰 사진 (2021.11.16.)

새터마을 마을기록단의 기록화사업은 책자와 E-book의 형태로 정리되

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물들은 숭실대학교 도시

재생융합연구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로드되어 지역

주민 또는 기록화 활동에 관심 있는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학 연구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료

를 공유하는 것은 비교적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하에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운영 주체의 계약 기간 혹은 용역 기간이 끝나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3-15]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새터마을 

마을기록단 소개

출처 : CRRG, http://crrglivinglab.com/ (최종접속일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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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기록화사업에서 결과물을 책자로 출간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일테지만 책자의 경

우 한정된 예산의 문제로 인해 출판 부수를 많이 늘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책이 컬러 출판 될 경우 혹은 페이지 수가 많을 경우 더욱 예산의

한계는 심해진다. 이럴 경우 정작 책자를 봄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이 인식되어야할 주민들은 책자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화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잃고, 성과내기용의 사업이 되는

경우가 된다 할 수 있겠다. 이에 최근에는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을 온라

인으로 이동시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서울역사

아카이브, 성북마을아카이브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여 책자

출간보다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록화사업의 장기

지속성과 주민의 접근성 측면에서보자면 장려되어야 할 방식일 것이다.

해당 기록화사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역기록화 관련 교

육, 실습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징에 대해 알아

가는 과정을 통해 참여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참여자들

이 지역 내 다른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짧은 사업과정 내에서 빠르게 주민들의 커

뮤니티가 형성되었단 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업 기간 동안 대학 연구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다. 주민의 역량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론 및 실습 교육, 책자 제작

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의 진행은 대학 연구팀에서 지원하였다. 연구팀이

전문적 분야를 지원함에 따라 주민은 기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 62 -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팀의 기록사업 용역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록사업의 전문적 부분을 담당하는 또 다른 주체가 주민과 새로운 관계

를 맺어야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주민과의 유대

관계도 새롭게 구축해야한다는 점에서 관리 지속성의 한계를 갖는다.

유형 내용 상세 내용

특징

§ 공동체 형성 기초
§ 기록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

고 지역 내 타 재생사업에 참여하게 됨.

§ 주민 생애사 중심 기록

§ 기록 활동 관련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지역 

내 주민들의 구술사 진행하는 등 능동적인 주

체로서 기록사업에 참여함.

§ 대학 연구팀의 지속적 

지원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도시재생융합연구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

개선

필요

사항

§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록 활동이 확장, 지

속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행정과 용역이행팀 

간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기록사업 시행 이

전에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지역 맞춤형 주민 교육 

필요

§ 광명시의 경우 재개발 관련 이슈가 많은 지역

인데, 주민들이 지역을 기록하는 활동에서 마

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 대처 방법과 같은 내

용을 교육했으면 더 주민참여도 향상에 효과

적이었을 것이란 의견.

사업의 

효과

§ 과정을 통한 주민 커뮤

니티 형성

§ 주민들이 1단계 교육과정 진행 후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여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였

다는 점에서 그러함.

§ 결과물을 통한 지역 정

체성 형성

§ 주민들이 지역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

서 그러함.

[표 3-15] 새터마을 지역기록화사업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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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정선군 사뿐사뿐, 사북 마을기록학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지역에서 진행된 지역기록화의 또 다른

사례로 강원도 정선의 사북읍의 ‘사뿐, 사뿐, 사북 마을기록학교’를 살펴

볼 수 있다. 해당 지역기록화사업은 2019년 10월~2020년 1월까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강원도 정선 고한, 사북 지역의 기록화 사업

이다.

[그림 3-16] 강원도 정선군 ‘사뿐,사뿐, 사북’ 책자 이미지 중 일부

출처 : 두메산골, http://www.farm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

(최종접속일 : 2021.11.16.)

해당 기록화사업은 2019년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해봄

주민공모 지원사업41)으로 진행되었다. 강원도 정선군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7번지 일원에 대해 2018년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

꾸는 상생 공동체 “사북 해봄 마을”이란 사업으로 도시재생 우리동네살

리기42) 유형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41) 해봄 주민 공모사업이란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들의 이해를 도모. 둘째,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과정 설계 및 진행, 셋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 조성, 넷째, 주민주도의 마을 기업 육성 및 지원 (출처 

: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021.08.12.)



- 64 -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정선이 가진 탄광마을의 역사를 공간 창출로 연

결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지역기록화사업 ‘사뿐, 사뿐, 사북’은 지역의 도

시재생사업 시작점에서 탄광마을의 특성과 역사를 책자로 정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을 홍보하며 공동체성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해당 지역기록화사업의 주민은 능동적인 주체로써 참여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마을기록가 교육과정

을 수료하였다. 주민들에 대한 기록화교육과정 운영과 기록물의 생산과

전시, 출판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강원아카이브 협동조

합43)에서 지원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도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부분은 전

42)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하나로써,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1. 

08. 12)

[그림 3-17] 강원도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구획도

출처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gwurc.or.kr/service?sb_id=11 (최종접속일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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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한 지역기록화사업이란 점에서 다양한 언론 기사, 출판회

등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외부인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해

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책자로 구매가 불가하고 E-book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pdf 파일이 공

유되지 않아 결과물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좋은 결과물이 대

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공유된다면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

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록화의

결과물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목적에 머물 수도 있지만, 활동이 지

속되며 장기적으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활용한 다양한 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고 미래 지역 정체성 확보에 기초

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8] 사뿐 사뿐, 사북 마을기록학교 수료식, 기록 전시회

출처 : 한국아카이브, http://akorea.net/View.aspx?No=910340 (최종접속일 : 2021.11.10.)

43) 근.현대 시각유산을 수집하고 관리할 지역 아카이브 구축으로 기록문화의 공공성과 기록자치

를 실현하기 위한 강원도 최초의 지역 아카이브 협동조합 (강원 아카이브 홈페이지.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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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기에 들어선 지역은 몇몇 재생사업의 진행을 통

해 주민협의체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이

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기록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라 볼 수 있으며, 기록화사업과 함께 여타 다른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유형의 구체

적 특징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의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신삼마을이란 명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상 불리는 명칭으로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75번지 일대를 지칭한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

획정리사업 당시 발생한 주거지역이다. 재개발 시대 퇴거민들이 몰려들

며 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이며 근방의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들의 이착륙 동선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항공소음 관련 이슈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이다.

[그림 3-19]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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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마을은 2019년 지역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

정되어 5년간 100억 원,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도까지 150억 원의 도시재생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다. 재

생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의 면적은 106.023㎡이며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

한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림 3-20]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신삼마을 202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획도

출처 : 서울균형발전포털, https://uri.seoul.go.kr/surc/main.do (최종접속일 : 2021.11.10.)

양천구 신월3동 지역기록화사업은 지자체 발주 용역이 아닌 한국연구재

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이 지역으로 투입되어 진행된 사례이

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기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록 대상지역은

신월3동의 도시재생활성화 구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한다. 주민들을 교육

하기 위해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신월

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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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은 골목을 실측하는 방법

론, 골목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법론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총 4개의 단계로서, 1단계 기본과정 (2개월, 7회), 1.5단계

심화과정 (1개월 4회), 2단계 현장실습 과정 (1개월 12회), 3단계 운영

실습 과정 (3개월) 로 구성된다.44)

1) 1단계 골목기록가 과정 기초 이론강의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 1회 2시간, 총 7회에 걸

쳐 진행되었으며 기록의 가치, 기록 방법 등 기본적인 지역기록화사업

44)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 역사생활문화기록화 홈페이지(2021.10.11.)

[그림 3-21]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양성 교육과정 모집 포스터

출처 : CRRG 홈페이지, http://crrglivinglab.com/ (최종접속일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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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내용을 교육하였다. 주민 참여자는 총 12인으로, 매주 최소 8

인 이상은 지속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6인의 주민

들은 골목기록가로서 다음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이후 1년 동안 리빙랩

공간 운영과 골목기록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2) 1.5단계 리빙랩 공간 개선 및 골목기록가 과정 실습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주 2회 2시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골목 실측 방법, 주민 인터뷰 방법 관련 실습 교육이 진행되

었다. 또한 정기적인 연구팀과의 회의를 통해 실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보완점을 모색해나갔다. 1단계와 1.5단계를 거쳐 골목기록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역기록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은 총 12명이

다.

3) 2단계 리빙랩 운영 실습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주 1회 1시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신월 3동 내에 마련된 리빙랩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 모임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록 활동 및 운영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골목기록가들이 시간대별로 리빙랩에 근무하여 주민들

에 대해 인터뷰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4) 3단계 골목기록가 현장 운영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주 1회 1시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단계부터 골목기록가는 실제 공간의 운영자로서 책임

을 맡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주민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원들에

의해 정리되어 연구팀 홈페이지에 공유되고 책자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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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기간 주제 주요 내용

1단계

2020.11.01

~

2020.12.31 

골목기록가 과정 

기초 이론 강의

§ 골목기록가의 이해

§ 골목기록가의 개념 및 역할 이해

§ 이론교육 및 실측 실습과제 실시

1.5 단계

2020.01.01

~

2021.01.31

리빙랩 공간 개선 

및 골목기록가 과정 

실습

§ 골목 실측 및 주민 인터뷰 방법 교육

§ 주민 (골목기록가) 스스로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키우기

§ 골목 실측 교육, 인터뷰 실습 교육

2단계

2021.02.01

~

2021.02.28

리빙랩 운영 실습

§ 리빙랩 운영 실습

§ 실제 운영을 통한 리빙랩 운영 경험 쌓기

§ 시간대별 리빙랩 근무 및 주민 면담

3단계

2021.03.01

~

2021.04.30

골목기록가 

현장운영

§ 실제 리빙랩 운영 책임 

§ 주민 면담 내용을 통한 책자 제작

[표 3-16]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교육과정 

[그림 3-22]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1~3단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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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주민 면담 내용

출처 : CRRG 홈페이지, http://crrglivinglab.com/ (최종검색일 : 2021.08.11.)

[그림 3-23]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발간물 중 일부

출처 : CRRG 홈페이지, http://crrglivinglab.com/ (최종검색일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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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마을 사례의 경우 대학 연구팀이 지역 내로 투입되어 지역기록화

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높은 전문성과 학술적 연구 결과가 창출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 운영과 기록화 진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온라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대외 공유 등과 관련

하여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였지만, 앞선 새터마을의 사례와 마찬가지

로 대학 연구팀이 연구 기간 종료 후 지역을 떠난 뒤에는 지역 내 기록

화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사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서울시 양천구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며

2019년부터 신삼마을 골목기록가 사업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00

주무관과의 인터뷰45)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지역에 대해 누

구보다 잘 아는 이가 주민이기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기록화사업이란 점에서 주민 참여에 의의가 있다고 한00 주무관은 언급

하였다.

“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분야는 기록화사업인

듯하다... 주민이 가장 잘 아는 부분에서, 자신의 마을의 가치

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45) 2021년 10월 29일 13:00-14:00. 서울시 양천구 신삼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터뷰

를 진행하였음.

기록범주 여부 비고

역사 - -

건축 - -

생애사 ● 주민 인터뷰

사진 ● 동네를 돌아다니며 연구팀이 촬영한 사진, 주민 제공 사진

[표 3-17] 신삼마을 지역기록화사업 기록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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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0 주무관, 2021.10.29.)

아직 지역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사업의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00 주무관은 기

록화사업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현재까지의 진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거버넌스 확장과 연계성이었다. 양천구는 지역의 도

시재생활성화사업을 위해 숭실대학교, 한국공항공사와 업무협약 관계

(MOU)를 맺은 상태이며 한00 주무관은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실질적인

활동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한국공항공사와도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공항공사, 행정,

대학교, 재생센터, 주민 모두가 같이 활발히 돌아가야 지속성

이 유지될 것이다.”

(한00 주무관, 2021.10.29)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속성이다. 행정의 입장에

서도 지역기록화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00주무관의 생각은 지역기록화사업에 할당된 예산과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지자체 내의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와 같은 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올해로 (기록화)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안 된다. 사업을 지속

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일 것이다.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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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등의 부서와도 연계

되어서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00 주무관, 2021.10.29.)

신삼마을의 지역기록화사업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리빙랩’46)이란 개념과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리빙랩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의미로서, 본래는 개발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주도의 제품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의 개념

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최근 대

두되고 있으며 도시 내 문제해결에도 적용되고 있다. 도시전문가가 아닌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리빙랩의 문제해결 방식은 지역마다 그 특징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데, 신삼마을에서 리빙랩은 지역 내 주택개량, 문화골목사업, 공항소

음 모니터링 시스템 등과 같은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공간 역할

을 하는 동시에 지역기록화사업의 거점으로서도 작용한다. 신삼마을 주

민참여형 기록화사업에서 주민 참여자들은 지역기록화사업의 거점으로

리빙랩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골목기록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동 공간이자 주민들의 공

유공간인 골목은 주민의 내밀한 역사, 사회, 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다.

골목보다 규모가 큰 대로는 주민들과의 밀접한 연결점을 갖기보다는 지

역의 사회, 경제와 같은 큰 규모의 기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안의 내밀한 요소인 골목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를 조망하려는 관점은

도시의 물리적 변화에 대해 미시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

다.

46) 리빙랩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문제해결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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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 연구팀이 지역의 기록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교육과 실

습, 리빙랩 공간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대학 연구팀이 담당함으로써 주

민들이 지역기록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또

한 대학 연구팀이 자체적인 연구 용역으로서 지역기록화를 진행함으로

인해 리빙랩과의 결합, 골목기록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기록화사업이

확장될 수 있었다. 신삼마을에서 진행된 지역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은 책

자로 발간될 예정에 있으며 더불어 결과물들은 연구팀에서 운영하는 홈

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어 외부와 공유된다.

유형 내용 상세 내용

특징

리빙랩
§ 지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공간 구축 시도.

골목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기록

§ 기록활동 관련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지역 내 

주민들의 구술사 진행하는 등 능동적인 주체로서 

기록사업에 참여하며 더불어 지역의 물리적 특징

인 ‘골목’을 주제로 하여 구술을 진행.

대학 연구팀의 지속적 

지원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도시재생융합연구팀의 지속

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

개선

필요

사항

사업 연계 및 확장

§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록활동이 확장,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타 부서와의 협업, 민간단

체와의 협업 추진 필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 현재 맺어져 있는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사업의 

효과

과정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 부족

§ 기존에 참여하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에

서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음.

결과물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 책자 발간,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함.

[표 3-18] 신삼마을 지역기록화사업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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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는 도시재생사업 시점에서 보자면, 그간

지역에서 진행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종

합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진행되는 지역기록화사업은 지역

공동체성을 구축한다거나 새로운 요소들을 발굴하여 향후 지역 발전을

목적하기보다는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를 개괄적으로 담고 도시재생활

성화사업을 통해 변화한 지역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역기록화사례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의

천연충현 생활문화아카이브와 서울시 금천구의 금하마을의 금하마을 마

을기록단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25] 서대문구 천연동, 금천구 독산1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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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일대는 과거 만초천의 물길을 따라 형

성된 지역이다. 도성의 돈의문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경기감영, 경기중군

영터, 독립문, 천연정, 서지 등과 같은 조선시대 역사적 장소를 담고 있

는 지역이며 근대에서부터는 해방 후 서민들의 거주지로 역할 하여 근대

식 아파트가 일찍이 들어선 지역 중 하나이다. 이렇듯 천연동, 충현동 지

역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다양한 역사, 사회, 문화적 자원들이 곳곳

에 남아있는 지역이다.47)

[그림 3-26] 천연동, 충현동 일대 사진

출처 : 유해연 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수앤커뮤니케이션』. 2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일대는 2017년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된 후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29.5

만㎡ 면적의 일반근린형 지역으로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 기간

이 예정되어있다.

47) 유해연 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

브 구축」. 『수앤커뮤니케이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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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서대문구청은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용역’

이란 명칭으로 지역기록화사업을 발주하였다. 사업 내용은 역사 자료조

사, 주민 구술 조사 등 현장 조사, 기록보존 및 출판 등 지역의 총체적인

기록화를 포함하였다. 해당 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숭실대학교 산학협

력단이 입찰하게 되었다.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하에는 숭실대학교 건

축학과 도시재생융합연구팀, 건축사무소, 사진작가, 편집 및 디자인 팀,

역사 전문가 등이 포함되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사업이

수행되었고, 결과물로써 출판물과 E-book이 제작되었다.

[그림 3-27]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총괄구상도

출처 : 서울균형발전포털, https://uri.seoul.go.kr/surc/main.do, (최종접속일 : 2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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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서대문구

용역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 2020.03~2020.11

대상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일대

협업사 역사 자료 조사 외부 연구원, 책자 편집팀, 사진 및 영상 촬영팀

결과물 출판물, E-book

[표 3-19]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용역 개요 

결과물의 목차는 역사, 도시, 생활사, 사진으로 구성되었고, 용역팀에 속

한 각 전문가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역사 조사는 대학교 건축 박사, 건물, 도로 입면의 물리적 기록은 건축

사무소, 사진은 현업 건축사진작가가 진행하였고 주민 인터뷰와 총괄은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에서 담당하였다.

[그림 3-28] 천연충현 생활문화아카이브 용역 이행팀 구성도

출처 : 유해연, 양지원. 「재개발 지역의 노후건축물 기록화 과정 및 가치요소 –서대문구

영천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6, No.11, 2020. 저자 재작성

보편적으로 지역기록화사업의 결과물에서 지역 역사에 대한 분석이 서

두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는 편차가 존재

한다. 역사를 조사하는 인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 용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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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 역사 조사를 담당하여 결과가 양호하게 정

리될 수 있었다. 조사는 지자체 홈페이지, 역사기록 사이트, 개인 운영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온라인 자료를 취합

함과 동시에 책자, 서울역사박물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한 오프라인 자료

취합 과정을 거쳤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지역의 사회, 문화를 알아 볼 수 있는 주

민 구술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주민은 총 38인이었으며 특성에

따라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

목록 유형 기준 인원

1 오랫동안 바라본 천연충현 40년 이상 지역 내 거주 9

2 영천시장에서 바라본 천연충현 영천시장 상인 5

3 장사하며 바라본 천연충현 영천시장 외 상인 7

4 이제 떠나며 바라본 천연충현 이사 예정 주민 2

5 새로이 바라본 천연충현 이사 온 주민 2

6 기관에서 바라본 천연충현 지역 내 기관 담당자 8

7 뒤이어 바라볼 천연충현 도시재생 관련 담당자 5

총원 38

[표 3-20]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주민 인터뷰 대상 목록

인터뷰 대상 섭외는 천연충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였다.

주민협의체, 상인분과, 지역 새마을회, 자치회와 같이 센터가 수시로 연

락하는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주로 섭외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숭실대

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에서 담당하였다. 2인 1조로 진행하였으며 인터

뷰 주민의 거주지 혹은 가게를 방문하여 20~60분 정도 구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 81 -

[그림 3-29] 구술 활동

출처 : 유해연 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수앤커뮤니케이션』. 2020.

도시 기록 파트에서는 지역의 도로, 건물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고지도, 위성사진 자료 분석을 통해 정

리하고 지역의 현재 모습을 실측하여 기록하였다. 지역의 공간별 특성을

분석하여 5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였다. 실측 방법은 도구를 사용한 수기

실측과 3D 스캐너를 활용한 기계 실측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30] 3D 스캐너를 활용해 제작한 골목 이미지

출처 : 유해연 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수앤커뮤니케이션』. 2020.

사진 파트에서는 지역의 일대 풍경 및 일상사를 촬영하여 기록하고자

하였다. 촬영은 현업 건축 사진작가가 담당하였으며 사계절별로 지역을

촬영함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역사성이 나타나는 장소를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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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지역 계절 사진

출처 : 유해연 외.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천연충현의 기록 :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수앤커뮤니케이션』. 2020.

해당 유형의 기록화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성 형성이나 커

뮤니티 형성보다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

에 주민보다는 전문가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 원활하고 그 결과물 또한 대

체로 양호하게 만들어지는 편이다. 해당 유형에서는 주민의 역할은 인터

뷰 대상자 역할로 한정되고, 주민이 알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

터뷰를 통해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사례의 기록

화 결과물은 출판물과 E-book 두 가지인데, 출판물은 비매품으로 출간

되어 주민들이 접하기에 어려웠지만, E-book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어 높은 접근성을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기록화사업의 특징은 당시 사업을 지원했던 천연

기록범주 여부 비고

역사 ● 지역 역사 및 문화

건축 ● 건물, 도로, 위성사진 등

생애사 ● 주민 인터뷰

사진 ● 작가, 연구팀 촬영 사진, 주민 제공 사진

[표 3-21]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기록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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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 도시재생현장지원에서 코디로 근무했던 박00 코디네이터와의 인터

뷰48)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박00코디네이터는 천연충현 생활

문화 아카이브의 특징으로 지역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았던 점을 언급

하였다.

“이 지역의 모든 특성을 담은 것 같아요. 역사부터 지리적

특징, 유형별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고.···. 포괄적으로 많

은 이야기를 담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죠.”

(박00 코디네이터, 2021.11.18)

사업의 목적으로는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록 자체로써의 목적과 그

기록의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에 대해 홍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외부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된다 생각했어

요. 천연, 충현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지역의 문

화, 역사를 알고 싶거나 아카이빙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분

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해요.”

(박00 코디네이터, 2021.11.18)

해당 기록화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구술사를 통해 지역 안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다소 수동적인 역할이었으나 박00 코디네이터는

구술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주민이 동네를 기록하는 활동이 의미 깊다고

생각했으며 긍정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48) 2021년 11월 18일 18:00~19:00. 서울시 은평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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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기록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며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00 코디네이터가 사업 진행에 있어 아쉬운 점으로 언급한 것은 결과

물의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에는 컬러의 분권으로 제작 예정이었던

결과물이 진행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두꺼운 흑백 종이책으로

제작되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기에 어려웠고, 가독성이 떨어진 점을 한계

점으로 언급하였다.

“예산을 써서 만든 결과물이 활용이 잘 되면 좋았을 텐데

흑백으로 나왔잖아요. 예산 때문에. 백과사전같이 두꺼운 흑

백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 적지 않을까.”

(박00 코디네이터, 2021.11.18)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며 박00 코디네이터는 기록화사업의 주체인 지

자체, 연구팀, 센터가 통일된 하나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

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전에 기록화사업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 각 주

체들이 긴밀히 논의하고 하나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적합한 예산과 기

간의 편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구청은 모르겠어요. 충분히 (예산을) 줬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행정과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얻을 수 있었으

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박00 코디네이터,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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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포괄적인 정보가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주민 참여가 중심이 되는

기록화사업은 구술사를 중심으로 기록 범주가 국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기록화사업은 주민보다 전문가의 참여 비중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

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둘째, 주로 전문가들에 의해 기록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각 분야의 전

문가들이 팀으로 참여하여 담당한 파트를 채워나갔으며 전문가의 높은

비중만큼 주민의 비중은 작았다. 주민은 수동적인 역할로써 지역의 정보,

본인의 생애사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형 내용 상세 내용

특징

포괄적인 기록
§ 역사, 문화, 생활, 사진, 도시·건축 등 전 분야에 걸친 포

괄적인 지역 기록.

전문가 중심

§ 도시재생사업이 종료 예정된 지역으로, 주민이 능동적으

로 기록화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커뮤니티 강화를 시도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둠.

개선

필요

사항

주체들 간의 

통일된 인식 

확보

§ 사업 결과물의 적극적인 향후 활용 도모.

§ 충분한 사업 기간 및 예산 확보 도모.

사업의 

효과

과정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 부족

§ 기존에 참여하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렇

다고 보여지진 않음.

결과물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부족

§ 결과물이 주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 많이 공유되지 못해 

그렇다고 하기 어려움.

[표 3-22] 천연충현 생활문화아카이브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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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금하마을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일대를 지칭한다. 인근의 안양천을

기점으로 하여 독산1동 본동과 떨어져 있는 월경지역이다. 1982년, 인근

광명시 도시계획구역 개발 당시, 광명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개발된 지역

이며 마을이 형성된 후 많은 거주민이 살아왔지만 그들의 역사, 생활, 문

화에 대해 기록된 적이 없던 지역이다.

금하마을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49) 유

형으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독산1동 1100번지 일대 56,611㎡ 면적

에 대해 사업비 12,500백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49)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그림 3-32]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도

출처 : 금천구청, https://www.geumcheon.go.kr/ (최종접속일 : 2021.10.08.)



- 87 -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지역기록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마을기

록가’로써 참여하는 마을기록단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

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사업은 서울시 금천구가 발주하여

숭실대학교 도시재생융합연구팀에서 용역을 진행하였다.

[그림 3-33]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교육

출처 : CRRG 홈페이지, http://crrglivinglab.com/ (최종접속일 : 2021.09.11.)

교육은 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총 8회차에 걸쳐 진

행되었다. 1~3회차는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써 기록화사업의 가치, 역사

및 문화자료 기록화 방법, 인터뷰 방법 등 주민들이 기록화사업에 참여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 및 실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4~7회차는

이전에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자료 분석, 골목 실

측, 구술 기록을 실제로 진행해 간략한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 등을 함으

로서 기록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록화 방법론을 체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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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일정 강의주제 주요 내용

이론과정 2021.03.17 마을기록가의 가치

§ 교육과정 소개

§ 다양한 마을 기록 사례

§ 교육 과정 참여 전 참여자 인식 조사 

실습 

과정

2021.03.24 기록 수집하기(I)
§ 이론 : 역사/사회/문화적 자료의 기록

화 방법

2021.03.31 기록 수집하기(II)

§ 이론 : 연령대 별 인터뷰 방법

§ 실습 : 인터뷰를 통해 ‘기억 속의 골

목’ 기록하기

기록과정

2021.04.14 기록 편집하기 (I) § 이론 : 역사문화적 기록

2021.04.21 기록 편집하기 (II) § 실습 : 사회문화적 기록

2021.04.28 기록 편집하기 (III) § 실습 : 골목 실측

2021.05.12 기록 편집하기 (IV) § 실습 : 구술 기록

수료식 2021.05.26 수료식 § 활동 내용 발표

[표 3-23]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1단계 교육과정 

지역 내에서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사회, 문화적인 특징

을 기록하고자 했던 점이 금하마을 지역기록화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래 지역이 어떤 모습이

었는지와 더불어 2019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새롭게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사회,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

을 통해 확인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 말에 종료되는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기록화사업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활동 및 결과물 제작으

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혹은

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기한이 얼마 남지 않

은 상태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록화사업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보

다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간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민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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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지역을 기록하는 전문가주도형으로 진행하

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다.

해당 기록화사업에서 실질적인 운영은 용역업체인 숭실대학교 도시재생

융합연구팀이 담당하였고 행정, 현장 지원은 금하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담당 코디네이터였던 박00 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50)를 통해 당시 현장지원센터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박00 코디네이터는 금하마을에서 진행된 기록사업의 특징으로 두 가지

를 언급하였다. 첫째, 기록의 문화 콘텐츠 기반 확장, 둘째, 주민 역량 강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었다.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기록화가 가진 의미와 특성이 각 주체마

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행정은 기록화사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센터 혹은

용역 수행팀은 기록화사업을 단순히 시간순의 역사를 적는 작업이 아니

라 이를 통해 콘텐츠를 만드는 확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사업을 둘러싼 이와 같은 상충된 인식 하에서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하였다고 박00 코디네이터는 언급하였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전에 기록화사업에 대한 주체들의 일치된 입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록화,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굴해

내려면 기본조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시간과 열정과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갖는 이해, 주민의 이해,

수행하는 연구팀의 이해.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면 실질적으

50) 2021년 11월 12일 14:00-15:00.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충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터

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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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 싶었죠. 장기적인 목표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에 맞춰 교육도 진행되고요.”

(박00 코디네이터, 2021.11.12)

출처 : CRRG 홈페이지, http://crrglivinglab.com/, (최종접속일 : 2021.11.20.)

금하마을의 경우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 1단계 교육과정 종료 후 2단계

로 진행되지 못하고 일시 중단되어 결과물로 제작된 것이 없는 상황이

다. 하지만 박00 코디네이터는 마을기록단의 활동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도록 계획했었다고 언급했다.

“마을기록단의 활동이 계속 유지되고 보완되길 바랐던 거죠.

유튜브나 다른 SNS 매체를 통해서라도 생산된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했죠. 나중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곳에 자료

를 축적해 나가구요. 확장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 (박00 코

디네이터, 2021.11.12)

[그림 3-34] (좌) :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관계자 인터뷰 사진 (2021.11.12.)

(우) :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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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기록화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주체로 하는 지역기록

활동을 확장, 유지하려는 계획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종료되는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 기록 활동이 지속되진 못했으나, 도

시재생센터 입장에서는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단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록화사업이 예정된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록활

동에 대한 교육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진행되었으나 실질적 사

업 수행기간의 문제로 인해 기록화사업이 정지되는 이러한 상황은 도시

재생사업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유형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유형 내용 상세 내용

특징

마을기록단의 확장 계획
§ SNS 등 기존 플랫폼을 통해 마을기록단의 활동

을 지속 및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사업의 중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를 앞두고 실질적인 사

업 기간의 부족.

개선

필요

사항

주체들 간의 통일된 

인식 확보
§ 충분한 사업 기간 및 예산 확보 도모. 

사업의 

효과

과정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 부족

§ 기존에 참여하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점에

서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음.

결과물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부족

§ 결과물이 주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 많이 공유되

지 못해 그렇다고 하기 어려움.

[표 3-24] 금하마을 마을기록단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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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일반 지역기록화사업

앞선 장에서는 재개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도시의 변화과정을 기준

으로 지역기록화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도시의 변화과정과 무관한 지역기

록화사업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역사

아카이브에서 진행한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시에서 진행한 ‘성곽마

을 생활문화 기록집’이 있다.

1)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울생활문

화자료조사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서울의 특징적인 공간들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세밀하게 기록하는

사업이다. 역사, 인류, 사회, 지리, 건축 등 다분야의 전문가들 및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1) 대게 구성은 개요, 역사, 건축·도시,

생활사, 사진 등 포괄적인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지역을 기록화하

는 일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진행된

기록사업의 대상지를 보면 5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강북이란 점이 특징이

라 할 수 있는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후 사라질 지역을 우선

으로 기록하였기에 강북지역에 대한 기록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51) 서울역사아카아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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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최종 접속일 : 2021.05.13.)

조사연도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지역 조사연도 조사지역

2007 § 보광동 2008
§ 강남

§ 가재을
2009

§ 북아현

§ 길음

§ 돈의문

§ 왕십리

2010

§ 세운상가

§ 이태원

§ 아현

§ 신촌

2011

§ 명동

§ 창신동

§ 동대문시장

2012

§ 104마을

§ 청량리

§ 광장중부

§ 방산

2013

§ 가리봉동

§ 마장동

§ 남대문시장

2014

§ 성수동

§ 신림동

§ 황학동

2015
§ 후암동

§ 인현동

2016
§ 신촌

§ 청파·서계
2017

§ 홍대앞

§ 대치동
2018

§ 북촌

§ 반포본동

2019
§ 연지·효제

§ 여의도
2020

§ 신문로2가

§ 장위동

[표 3-25]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상지

[그림 3-35]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상지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최종접속일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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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집

서울특별시가 2017년에 발간한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집은 성곽마을에

대한 역사, 건축·도시 형태, 생활문화자료, 사진, 지역주민인터뷰 등의 내

용을 담은 책자이다. 성곽마을52)의 특성을 역사, 도시 건축적 형태, 생활

문화자료, 지역주민 인터뷰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해 조사, 분석하여 지역

의 정체성을 재고하고 마을의 가치를 보존, 관리하는 향후 사업에 반영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53)

생활문화자료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조사는 기존과 다르게 미시적인 방

법론이 추가된 형태의 지역기록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지역에 대한 기록을 이러한 방법론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미

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52) 성곽마을이란 서울 성곽 120m 내외로 맞닿은 부근에 도로, 지형 등으로 분리된 마을로서 성

곽과 더불어 마을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325901, 최종접속일 : 2021.10.19.)

53)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9402#.YZns6NBByiM 

(최종검색일 : 2021.10.19.) 

목록 지역 특징

1 이화·충신권 조선왕실에 우유를 제공하던 유우소 위치

2 행촌권 근대 서울 비단 생산 중심지

3 부암권 안평대군 ‘무계정사’ 위치

4 다산권 도시민의 일상 생활권

5 혜화·명륜권 성균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촌

6 삼선권 조선 시대 군사훈련장

7 성북권 일제 강점기 대표 문인촌

[표 3-26] 서울 성곽마을 생활문화자료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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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지역기록화사업들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는 관계가 없

지만, 곧 재개발되어 그 지역의 흔적이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혹은 특수

한 가치가 있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한 기록

이다. 그렇기에 주민의 참여는 인터뷰에 응해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앞선 다른 유형들에서는 주민을 기록가로

교육하여 능동적으로 기록사업 참여하게 한 것에 비하면 과정을 통한 공

동체 형성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수집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구축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도시재

생이 목적하는 바와 유사한 점을 보이기도 한다. 대학 연구소, 사진작가,

건축사사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진행되

기 때문에 결과물의 수준이 우수하고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며 상대적으

로 체계적이란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6]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화 결과물 

출처 : (좌)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https://museum.seoul.go.kr/archive/archiveNew/NR_archiveList.do?ctgryId=CTGRY59&type=A)

(우) : 성곽마을생활문화기록집 (http://ebook.seoul.go.kr/Viewer/NZO0DPRUC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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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지역기록화사

업을 분류하였다. 이에 첫째, 재개발, 재건축 이전 단계,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셋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기 단계, 넷째, 도시

재생활성화 사업 후기 단계, 다섯째, 일반 지역기록화사업 지역으로 분류

하였다.

문헌조사와 설문을 통해 유형의 기록 범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록

의 범주는 역사, 건축, 생애, 사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업의 경우 결과물에서 주로 구술사로 채워지는 ‘생

애’ 파트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진행

되는 기록화사업은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단계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

하게 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지역은 지역의 객관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목적이 뚜렷함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많은 기간과 예산이 부여되지 않고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와해된 상태가

많으므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기록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지역의 경우, 기록화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마을의

재생 방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

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향후 지역에서 진행

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을 연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지

역기록화사업을 타 도시재생사업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활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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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갖는 것이다. 지역기록화사업은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이점을 갖는 사업

이다.

셋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기 단계 지역의 경우, 기록화사업의 결과물

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 지역애 고취, 지역 브랜

딩에 반영 등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 타 사업과의 연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을 기록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부가 수입 창출, 도

시재생기업 설립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넷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를 앞둔 후기 지역의 경우, 기록화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나 지역에 대한 분석, 파생 효과 기대보다는 지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간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도시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일반지역기록화사업은 재개발 예정 지역 혹은 도시 개발과 무

관하더라도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형태

이다. 해당 사업 유형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는 무관하여, 사업의 진행

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사업에서

주로 목적하는 바가 지역의 객관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 건

축사무소 등의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듯 유형별로 다른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사항들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역기록화사업 결과물 목차는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생애사, 사진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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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부분이며 주민은 생애사 부분의 구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결과

물로 제작할 시, 책자의 형태로 출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더 나아

간 지역의 경우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E-book으로 제작하고 홈

페이지에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런 기록의 결과물들이 과연 주민들,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

나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기록화가 근본적으로 목

적하는 바는 지역의 요소들을 결과물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

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록화사업은 기록하고 있는 내용

도 결과물도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외부와 공유하려는 노력도 적극

적이라 보기 힘들다.

전 유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목적성이다.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문제점들의 가장 원

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분석 사례들에서 각 참여 주

체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의 기록화사업이 무엇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목적의 불분명함은 사업의 지속

성과 확장의 한계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결과물 활용의 한계이다. 결과물은 대부분 종이책으로 발간되거나

온라인 접근을 허용하는 E-book 형태로 제작된다. 지역기록물은 단순히

지역을 기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외부에 지역의 정보와

정체성을 홍보하고 외부와의 피드백을 통해 확장하는 2차적인 효과를 기

대해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 한계점을 보인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당할 기관의 부재이다. 지역에서 기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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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한 전문가들은 용역 기간이 끝나면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음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센터들도 도시재생활성화기간이 끝나면 업무

가 종료될 뿐 아니라,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들의 이직 주기도 짧은 편이

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록사업을 주체적으로 끌어나가기

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 내에 계속 상주해서 주민들과 함께 기록

화사업을 이끌어나갈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자체이다. 전문가,

도시재생센터, 심지어 주민이 떠나도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지자체이다.

그동안 기록화사업의 용역 발주처로서 행정지원의 역할에 머물렀던 지자

체는 이제 능동적인 주체로 변하여 지역의 기록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주민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진행단계가

다를 뿐 아니라 세부적인 상황이 다르고 교육해야 할 내용, 주민들의 특

성도 다르다. 그렇기에 주민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교육 이전에 지역

에 대한 깊은 탐색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상황에 알맞은 기록

화 방법을 주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기록화사업을 통한 지역 정체

성 구축,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확장 기능은 주민이 능동적으로 기

록사업에 참여한 사례들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기록화사업이 단순한 기록물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적인 기능을 갖

기 위해서는 주민의 높은 참여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로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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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세부 내용

재개발, 재건축
이전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
업 중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

무악
2구역
역사,
문화
흔적

기록사업

영천구
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
업 지역

새터마을
마을

기록단

사뿐사뿐
사북

마을기록
학교

신삼마을
골목
기록가

천연충현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금하마을
마을

기록단

기
록

범주

역사 ● □ ● △ △ ● △

생애사 ● □ ● △ ● ● △

건축 ● ● □ △ △ ● △

사진 ● ● ● △ ● ● △

주민
참여
방식

능동 □ □ ● △ ● □ ●

수동 ● ● □ △ □ ● □

주민교육
여부

□ □ ● ● ● □ ●

결과
물형
태

책자 □ ● ● ● ● ● △

E-BOOK □ ● ● △ ● ● △

온라인사
이트 □ □ □ △ □ □ △

영상 □ □ □ △ □ □ △

기타 □ □ □ △ □ □ △

효
과

커뮤니티 □ □ ● △ □ □ ●

지영정체성 □ □ ● △ ● □ ●

● : 긍정
□ : 부정
△: 확인 불가

[표 3-27] 3장 분석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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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역기록화사업의 개선 방향 제안

3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기록화사업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유형들의 특징과 시사점,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국내 지역기록화사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보완사항과 유형별 보완사

항에 대해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 지역기록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완사항들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체 간 합의된 의견 도출, 둘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셋째, 지속성

확보이다.

4.1 사업 주체 간 합의된 의견 도출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지역기록화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목적성이 불분

명한 지속성을 잃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지역기록화사업이 본연 의미를

갖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초기, 중기, 후기별로 기록화사

업을 통해 결론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설정하여 사전 기획 단계에서 명확

한 장기 계획과 확장 방안을 세워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기록화사업의 목

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을 다방면에서 조사, 기록하며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지역마다 분명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익숙해져 버린 일상의 시점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화사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을 돌아볼 때 보이지 않

았던 새로운 지역의 특징이 눈에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역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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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로 되는 지역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능동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성의 구축이다. 도시재생

사업 초기 지역의 경우 주민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일

확률이 높다. 이럴 때 기록화사업과 같은 대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

주 접촉하게 됨으로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성과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

다. 또한 기록화사업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

들에게는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줄 것이고, 지

역에 대해 잘 몰랐던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화사업

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내밀한 구술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통으로

기억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지역 요소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기 단계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기록화사업의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는 지역기록화사업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

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록화사업은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역

사와 사회, 문화적 특징은 분명 다른 연계되는 사업을 통해 확장되고 결

과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기록화사업은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기록화사업이 단순히 책 하나를

만드는 관례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홍보와 지역 수익 창출

에 도움이 되는 사례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모든 주체들이

인식하게 될 때, 기록화사업은 주민 그리고 지역의 필요에 의해 자체적

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기록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역기록화사업의 확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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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일차적인 기록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도시재생기업(CRC)54)처럼 도시재생사업 관

련 기업 창출이 될 수 도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

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 부서와의 연계사업에서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셋째,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기록화사업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등 확장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속

적으로 지역기록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센터와 행정, 전문

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기록화사업의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그간의 사업내역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의 역할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도출하는 것은 커뮤니티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술사 비중보다는 전문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에 역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록화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 재생센터가 모두 떠난 상황에서 주

민들이 자체적으로 기록사업을 이어 나가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재생사업이 끝나기 이전에 민간 혹은 공공사업과의 연계

를 통해 주민들의 기록활동을 지원할 기관을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더불어 주민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참여비중이 높은

지역기록화사업 유형의 경우, 비교적 주민이 참여하기에 무리가 없는 구

54) CRC (Community Regeneration Coporation)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의제를 지역자원과 결합, 활용하여 사업 모델로 풀어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지역 중심의 기업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104 -

술사와 같은 미시적 기록 방법에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구술사

중심의 기록화는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비교

적 진입 장벽이 낮은 기록 방법이지만, 분명 전문적이고 세밀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기록

화사업의 주민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 수강한 주

민의 이해도나 수업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한 상황에 있다.

기록화사업의 교육 과정을 모든 지역의 기록화사업에 공통적으로 필요

로 되는 교육 내용을 담은 공통 교육과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춘 지역 맞

춤 교육으로 나누는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첫째 공통 교육에서는 지역기록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기록화사업의 정의, 목적, 가치, 구술사 방법론, 자료 정리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지역 맞춤 교육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지역 맞춤 교육에서는 도시재생시점, 주민 특성, 지역 특성, 전문

가 집단 특성 등 지역의 세부 상황에 맞는 적합한 교육 내용을 주민들에

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지역 내 기록화사업에서 담당해야 할 명

확한 역할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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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지역 특성에 대한 사전 

조사 기초조사

2단계

§ 1단계에서 진행된 지역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교육 니즈

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대면 활동 프로그램인 

‘주민 워크샵’ 진행

주민 

워크샵

3단계
§ 1, 2단계의 정보를 바탕

으로 지역상황에 최적화

되어 타 지역과 차별되

는 지역 맞춤 교육과 기

본적 내용을 교육하는 

공통 교육으로 구성

§ 현장에서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실

습 교육 과정을 혼합하

여 구성

§ 행정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 및 활동 종료 후 

기록 활동의 지속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적 사업 운영 방향성 제

안 필요

커리큘럼 

제안

[표 4-1] 지역기록화사업 참여 주민 대상 교육과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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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본 연구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무자와 행정이 역할의 구분으로

인하여 하나의 기록화사업에 대해 목적과 가치를 온전히 공유하는 데 어

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은 예산과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화사업에서 행정지원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는 총괄관리자가 되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

를 통해 실무자들과 행정이 사업에 대해 통합된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고

적합한 예산과 기간을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총괄관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의 지속성

과도 관련된다. 기록화는 그 결과를 통해 지역을 기록하여 그 가치를 보

존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공동체성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단발적인 기록 활동만으로

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지속적인 기록 활동의 업데이트와 타

사업으로의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화사업의 장기적

추진을 담당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그

주체로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간 지역기록화사업은 지자체 혹은 연구재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받은

대학, 연구소, 민간단체 등 전문가 단체들이 진행하고 주민들은 이들의

사업에 참여자로서, 지자체는 행정적인 지원자로서 참여해왔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는 사업에 대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역을 떠나야 하며, 지

역 주민 또한 그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결국 지역에 끝까지 남아있을 주체는 지자체이다.

기록화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지자체는 지금

까지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발주처의 역할에서 벗어나 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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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확장, 온라인기록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적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4-2]와 같이 지자체 단위별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 이를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

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전보다 지역의 특색이 온전히 드러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전문가 집단 주민

전문가 집단에 대한 
행정 지원

전문가 집단에 
대한 협력 사업 이행 사업 참여

§ 사업 추진 중심 주체 부재로 인한 사업 목적 통합 인식 부재

§ 사업 후속 추진 및 확장성 미약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기록화사업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기록화사업 동 단위 기록화사업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총괄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총괄
§ 동에서 사업 총괄

§ 기초지방자치단체, 동 

단위 자치단체 총괄하여 

광역 기록화사업 진행

§ 포괄적인 범위의 기록화

사업 추진  

§ 디지털 아카이빙 사이트 

구축

§ 동 단위 자치단체를 총

괄하여 기록화사업 진

행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전문가 그룹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기초지

방자치단체에서 맡으

며, 동 단위 자치단체

는 현장 업무를 담당 

§ 홈페이지 활용 아카이

빙 구축

§ 주민협의체, 주민 모임, 도

시재생대학 등 주민 참여 

주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전문가 그룹 행정 지원 및 

실질적인 업무 협업

§ 특색 있는 소규모 기록화 

사업 추진 

§ 자체 SNS 활용 아카이빙 

구축

§ 지자체 중심 사업 진행

§ 지자체가 총괄사업자로 설정됨에 따라 기록화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게 되고, 사업의 적

정 기간 및 예산 산정 가능

§ 전문가 그룹의 용역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자체가 후속 사업을 추진 가능

[표 4-2] 지자체 중심 사업 운영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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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록화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기록화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첫째 요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다. 기록화사업의 지속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영구적 기

록물, 대외 홍보 가능성, 폭넓은 접근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

해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형태의 기록물을

남겨 전 연령대, 전 계층이 기록물에 관심을 두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의 지속적 교육

및 관리 방법과 이를 위한 관의 행정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며 아카이브 시스템을 멘토링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그 안의 사람들

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살았던 주민들 뿐 아

니라 대중들이 그 지역의 존재와 가치를 기억하고 잊지 않길 바라는 마

음에서일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부분적인 성공이지만, 그것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완전한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지역기록화사업

결과물들은 대부분 책자로 출간되어왔다. 제작이 용이하고, 결과물로써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많

은 부수가 출간되지 못하여 주민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며

또한 종이책의 특성상 손실, 파손의 위험이 존재하며 영구적이라 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가 많은 기록물이 디지털

화되었음에도 공공 영역의 기록물은 유독 디지털화가 느린 경향이 있다.

향후 기록화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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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홈페이지 업데이트, E-book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은 관리 및 운영이 지속된다면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국내에서 지역기록화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약, 용

역 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자료의 업데이트 및 E-book 제작과 업

데이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

만든 지역기록화 E-book 혹은 다른 자료들을 담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규모는 지자체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하

나의 광역플랫폼으로 통합 관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기록화사업의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국내의

예시로는 성북마을아카이브, 서울역사아카이브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

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진행된 기록화사업들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모아 관리해야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 이러한 기록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담당 기관의 연구 혹은 용역이

종료되면 사이트의 관리 또한 종료될 수 있기에 지속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록화 홈페이지 운영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되어야 한다.

[그림 4-1]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사진

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archive.sb.go.kr/isbcc/home/u/index.do

(최종 접속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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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록화사업에서 공공은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할 수 있다. 공공이 발주하면 전문가 집단이 주민

을 교육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종료하는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는 공공의

역할 비중이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전문가와 다르게

항상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공공이기에 지역기록화사업의 주체는 공

공이 되어 기록화사업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 공공이 중심이 되어 주민

을 교육하는 전문가집단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활용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문화원과 공공기관 산하의

집단이 기록화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기록화사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결합이 선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로는 영국이 있다. 영국은 국가기록보존소(Bedfodshire Record

Office)를 시작으로 1960년대까지 지방기록보존소의 설립이 완료되었다.

현재 영국의 지방기록보존소 개수는 300여 곳에 달한다.

이러한 공공기록보존소는 노동사, 여성사, 사회사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

는 미디어, 의학, 체육, 일상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기록과 활용을 시도하

고 있다.55) 또한 영국은 ‘공동체 기록 보존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공동체 기록보존소의 지원 기구이자 종합 포

털인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에 등록되어있는 공동

체 기록보존소의 수는 491개이다. 포털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아카이브까

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포털은 모든

형태의 지역, 직업, 민족, 신앙 및 기타 다양한 공동체의 역사를 문서화

하고자 한다.56)

55) 최재희. 「잉글랜드 볼턴(Bolton)의 로컬리티 기록화와 역사 연구」. 『영국 연구』, No.35, 

2016.06. 

56) Ji-Won Yang, Hae-Yeon Yoo,「Study on projects for record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ife and historical culture in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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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위해 해당 포털은 영국 전역의 지역사회 아카이브 사업

촉진, 지역사회 기록물 및 기록물 수집의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을 지원하

는 표준 체계 지원, 훈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57) 이렇듯 영국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많은 커뮤니티 아카이브들이 존재하는데, 영국에서

의 많은 커뮤니티 아카이브사업들은 오랜 이민 역사에서 파생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통합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58) 하나의

인터넷 포털에서 각 지역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정리되어 누구나 쉽

게 찾아보고 검색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됨에 따라 역사 기록의 주체는 전

문가들만이 아닌 자신의 지역을 기록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주민들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4-2]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홈페이지

출처 :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홈페이지,

https://www.communityarchives.org.uk/ (최종 접속일: 2021.10.10.)

57)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https://www.communityarchives.org.uk/ )

58) 엄수진, 박소현.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연구 –인천 차이나

타운 마을 아카이브 시범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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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역을 기록하는 행위는 과거부터 늘 존재하였다. 2000년대 이전으로는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

했으나 개인과 작은 이야기의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2000

년대가 되자 미시적 관점으로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졌다. 기록 행위가

갖는 기본적인 지역 정보 보존의 목적에 더해 개인을 통해 사회를 조망

하는 미시사적 접근과 주민 커뮤니티, 지역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하

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기록사업에 참여하

는 주체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일반 지역 주민들이 기록사업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주민은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

고 있는 주요 주체이다. 이들은 이제 기록사업 내에서 수동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존재로서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결과물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기록화사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

은 이러한 최근 지역기록화사업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기록화 본연의 정보 보존 목적이며 둘째는 보존된 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체성의 확보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유사한 점이 많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목적하는바 중

하나는 지역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 정체성 확보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내에서 지역기록화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기록화사업을

주로 도시개발 진행단계 척도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이전 단계, 도시재



- 113 -

생활성화 초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중기 단계, 도시재생활성화 후기 단

계, 일반 지역기록화 사업 등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사례에 대한 문헌분

석과 더불어 기록화사업에 참여했던 행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진

들의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이전 단계에서는 기록화사업이 가진 기초 목적인 지

역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멸

실될 지역이므로 물리적인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존하려는 목적의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지역의 자료조사와 더불

어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지역기록화사업의 주체로써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여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특징도 보였으며

기록화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미약을 한계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기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기록의 목적과 더불어

지역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애 고취, 지역 브

랜딩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의 분석을 통

해서 주민들이 능동적 주체로써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과 기

록화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었으나

구축되어있는 거버넌스 활용의 어려움, 지자체 부처 간의 협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기 단계에서는 그간 지역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

업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지역 개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할 수 있다.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포괄적

인 지역의 요소들을 기록화사업에 담아내는 특징을 보이며 행정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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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한 역할 구분으로 인해 통일되지 못한 가치 인식이 한계점으로

도출되었다.

일반 지역기록화사업은 재개발 예정 지역 혹은 도시 개발과 무관한 지

역에서도 진행되며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진행

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은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기록화사업의 단계별 특징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점

은, 전국 모든 지자체마다 동일한 지역기록화사업의 형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과 그 기록 범위에 알맞은 형태의 지역기록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지역기록화사업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

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목적성이다.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의 목적과 이에 적

합한 장기계획이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의 한계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결과물 활용의 부재이다.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은 외부에 지역의

정보와 정체성을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다양한 협업 및 확장을 이

끌어내는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많은 국내 기록화사업의 결과물들은 단

순히 기록물로써 정보를 보존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사업을 지속시킬 담당기관의 부재이다. 지역에서 기록화사업을 주

로 담당하는 전문가나 대학, 연구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용역기간의

만료로 지역을 떠나면 추후 지역을 기록해야할 주체로 주민이 남게 된

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주체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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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민 교육의 비체계성이다. 지역의 특색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록

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민 교

육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현황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록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업 주체 간 합의된 의견 도출에 대해 제안하였다. 단계별 사업

목적 및 주체의 역할 구체화를 통해 행정과 실무진이 기록화사업에 대해

갖는 가치 및 목적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에 대한 체계적 기록

화 교육 방법론을 제안하여 주민들 또한 통일된 기록화사업의 인식을 가

짐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제안하였다.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그룹이 떠나고 나면 남게 되는 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는 지자체이다. 지자체는 그간의 행정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던 역할에서

벗어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대학, 연구소, 주민 등 기록화사업에 참여

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

였다. 기록화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및 외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접근성과 확장성을 가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필수적이다. 물론 온라인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오프

라인 기록물도 지속적으로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

축과 함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 그

리고 이를 가능케 할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 116 -

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잊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기

록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지역의 정보를 수집, 보존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 전문가, 재생센터, 주민,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목적의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다할 때, 기록

화사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정체성이 구축함으로서 지역

재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행해질 지역기록화사업에서 본 연구가 기초 자

료로써 참고가 되고 후속으로 진행될 많은 관련 연구들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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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설문 1 : 지역기록화사업 참여 전문가 설문 내용

질문

유형
세부 질문

1. 개요
1) 참여했던 기록화사업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2) 기록화사업에서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2. 참여

주체

1) 기록화사업에 참여한 주체는 누가 있으며, 각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 각 주체의 역할 및 역량은 적절했는가?

3) 주민에 대한 기록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4) 주민들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재생사업

연관

영향력

1) 주민 커뮤니티 구축에 영향을 주었는가?

2) 지역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주었는가? (참여자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증가 여부)

3) 기록화사업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4) 지역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동기가

되었는가?

5) 상기 항목 외 해당 사업은 지역에 어떤 기타 영향을 미쳤는가?

4. 행정

1) 사업기간은 적절했는가?

2) 사업비는 적절했는가?

3) 운영방식에 제한이 있었는가?

4) 사업 기간이 끝난 후, 기록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가? 혹은

중단되는가?

5) 기타 운영 애로사항

5. 결과물

활용

1) 사업의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완성되었는가?

2) 결과물은 어떤 방면으로 확장되었는가?

3)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되었는가?

4) 기록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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